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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을 필두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의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설업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와 상용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설업도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만큼 변화의 양상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노동력에 의존하는 생산방식을 활용해 왔습니다. 건설업 

생산활동의 결과물인 구조물의 개별성과 부동성에서 기인하는 효율적인 생산요소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력에 의존하는 생산방식을 고수하고 혁신을 외면하면 건설업의 위상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건설기술과 노동력 활용의 조화와 효율성 극대화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스마트건설기술이 제공하는 환경은 생산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함니다.

생산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노동력의 효율적인 활용은 내국인 건설근로자와 

유휴노동력, 그리고 외국인건설근로자까지를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만 합니다.

이 보고서는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이라는 변화에 따른 노동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김 희 수

발 / 간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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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서론

○ 건설업은 수주산업이므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 또는 우수한 기

술력이 필요함

 -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결과 생산 효율성이 높다는 것으로 귀결되며, 수주산업에

서는 입찰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가격경쟁력이 제일 중요한 요소임

 - 비용최소화를 위해서는 원가절감이 필수적이고, 비용 중 가변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

는 생산요소인 노동의 탄력적인 운영이 현실적인 대안임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내 건설업에서는 

스마트건설기술로 명명되며 상용화 로드맵이 제시돼 있고 실증도 진행되고 있음

 - 저출산과 고령화로 상징되는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 축소를 초래하고 있음

 - 건설업 산출물은 개별성과 부동성으로 노동의존적 생산방식이 정착돼 있음

 - 노동의존적 생산구조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공급 축소는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생산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현재 나

타나고 있는 문제점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은 건설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되며, 현재 활용되고 다양한 노동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

이 중요한 과제임

 - 현재 건설업 종사 근로자, 내국인 여성인력, 고령자와 청년층, 그리고 외국인력을 대

상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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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 전환이 노동력 활용에 미치는 영향

○ 기술혁신이 노동시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을만

큼 관심의 대상임

 - 기술혁신은 실질소득의 증가를 유도하고 재화 및 서비스의 선택범위를 확대함

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주장이 있음

 - 이와 달리 고용없는 성장으로 설명되는 것처럼 성장이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

는 주장도 있음

○ 건설업은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지 않고 수용의 측면에서도 보수적인 경향이 있음

 - 산업연관표의 건설업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는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그 속도

는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더딤

 - 산업연관표의 직업별 취업계수에 의하면 건설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7에 해

당하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역할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숙련공에 해당하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직무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훈련체계는 중요한 과제임

 - 현장경력 축적으로 숙련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의 숙련공을 스마

트건설기술과 연계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기술을 활용하고, 지능형 시공로봇, ICT 장착 건설기계, 모듈러 

방식을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는 역량 제고가 필요함

 - 스마트건설기술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나 시공과정에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위해서는 직무전환 훈련이 제공되어야 함

○ 건설업 CEO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에서 3.84점으

로 높지 않으며, 투자는 전 산업 중 최하위 수준임

 - 디지털 전환 및 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보다 투자의 순위가 더 낮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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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에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음을 의미함

 - 제4장에서 논의하는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중 전 산업과 격차

가 큰 항목은 세제혜택임

 -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침체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

황이며, 세제혜택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전 산업에 비해 높은 상황임

○ 건설업의 디지털 전환인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업의 취약분야인 노동 수급불균형과 

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 디지털 전환의 긍정적 기대효과로 전 산업에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분야는 노동 수급

불균형 해소와 안전관리 제고임

 - 노동 수급불균형과 재해 감소 및 예방은 건설업이 가장 취약한 분야이면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는 분야임

 -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

Ⅲ. 건설업 생산구조 및 생산요소 활용 특성

○ 2025년 5월 건설기성액은 89.9천억원, 전월 대비 4천억원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

비는 23.7천억원이 감소한 규모임

 -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건설업이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임을 고려하면 다른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확대되고 있음

 - 건설기성액을 공종별로 구분하면 건축의 비중이 높고, 침체의 여파도 건축이 더 심함

 - 건축은 민간의 역할이 큰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공공발주보다 민간발주 감소가 심화

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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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서도 건설업은 성장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가 부진한 양상

으로 나타났음

 - 매출액증가율은 2024년 3분기 이후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이며, 또 다

른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도 2024년 3분기부터2023년말 대비 마이너스임

 - 기서액은 건설계약액의 후행지표인데, 건설계약액도 부진하며, 건축계약액의 감소폭

이 확대되고 있음

○ 종합공사 완성공사의 원가구성 추이를 통해서 건설업의 하도급 생산구조를 파악할 

수 있음

 -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현장경비 중 외주비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공사원가 대비 외주비 비중 대기업 종합건설사가 가장 높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무구분에서 특정한 공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건설사업

자인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평균 공사금액이 원도급 공사금액의 9배를 초과함

 ○ 건설업 생산요소 활용의 특징은 낮은 자본 활용도와 높은 노동의존도임

 - 종합공사 원가구성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기계경비의 비중이 높지 않으며, 이는 원도

급자의 자본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노동의존도는 산업연관표의 취업계수와 고용계수가 전 산업 평균에 비해 높다는 것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노동의존적인 생산구조가 정착돼 있는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은 낮은 수준임

○ 건설업의 노동 활용 특성은 단기근로, 단절적 노동수요로 대별될 수 있으며, 이는 수

주산업과 산출물의 특성이 원인임

 - 건설업의 노동활용 특성은 입직 정체와 고령화, 입직자 연령의 고령화 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들은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해 일자리를 구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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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22년과 2024년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맥을 통

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남성 근로자가 대부분인 건설현장에 여성 근로자가 취업하는 경우에도 인맥을 활용

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인맥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입직자의 입직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온

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Ⅳ.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에 따른 노동력 활용방안

○ 스마트건설기술은 전통적인 토목 및 건축공학 기술에 디질털 혁신기술을 융합해 프

로세스 디지털화 및 건설기계 자동관체로 생산설 개선을 추구하는 기술로 정의됨

 -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스마트건설기술은 BIM과 드론(무인항공)이며, 향

후 중요도가 높은 기술로는 BIM(48.3%)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43.8%), 지능형 건

설장비 및 로봇기술(42.8%) 순임

○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에 환경에서 건설근로자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을 검토하는 연

구 목적 달성을 위해 시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기술로 한정하여 스마트건설기술

의 영향을 검토하였음

 - 지능형 시공로봇은 건축공사 현장의 시공작업을 수행할 수 잇는 로봇을 위주로 검토

하며, 100여 종이 개발돼 있고 중국 내 공장과 싱가포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음

 - ICT장착 건설기계는 원격지에서 무인으로 조정이 가능한 기술로 생산패러다임 전환

을 유도할 수 있음

 - 공장제작(OSC)은 모듈러 공법 또는 공업화주택이라고도 하며, 현재 국내에서도 경기 

용인 영덕지구에서 13층 규모 행복주택이 건립되었음

 - 시공과 관련된 스마트건설기술은 현장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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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은 노동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응하여 현장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

 - 지능형 시공로봇은 1인의 근로자가 아이패드를 사용하여 20여 대 이상의 로봇을 운

용할 수 있음

 - 지능형 로봇은 개발사의 설명에 의하면 노동력의 4배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음

 - 로봇의 사용은 노동력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

점을 기대할 수 있음

 - 무엇보다 균질적인 시공품질이 담보되는 것이 장점이며, 현장에서 근로자가 직

접 시공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숙련도와 무관하게 균질적인 시공이 가능함

 - ICT 장착 건설기계는 BIM과 연계하여 정밀한 시공이 가능하며, 조종사의 경험 

및 숙련과 무관하게 품질이 담보됨

 - 일본에서는 나루세댐 공사의 일부 공사를 400Km 떨어져 있는 사무실에서 원

격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음

 - 최근 일본의 건설기계 제조사는 거의 모든 업체들이 500Km 이상의 원거리에

서 무인 건설기계를 조정하는 시연을 선보였음

 - 1인의 근로자가 사무실에 여러 대의 ICT 장착 건설기계를 조정하여 정밀한 작

업을 수행할 수 있음

 - OSC는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운반한 후 현장에서 조립시공하는 형태임

 - 현장시공 노동력의 50% 이상을 감축할 수 있는 스마트건설기술임

 - 또한 수직공간 작업이 최소화 될 수 있어 추락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원천적으

로 예방되는 장점이 있음

○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현장의 근로자 유형별, 내ㆍ외국인별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음

 - 현재의 내국인 건설근로자는 직무전환 훈련을 통해서 스마트건설기술 운용을 통해서 

숙련도와 현장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여성 근로자는 생산패러다임을 통해서 입직의 장벽을 해소할 수 있고, 입직을 촉진하

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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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는 숙련도와 현장경럼을 선별하여 스마트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

하도록 하여 활용해야 함

 - 청년층은 3D 직종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건설기술로 생산패러다임이 전환되

면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

용하여 적극적인 유입이 시도되어야 함

 - 외국인력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저숙련자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숙련자 위주의 

선발과정이 마련돼야 함

 - 외국인 숙련공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 한국문화 이해도, 생활 규범과 건설

현장 수칙 준수 등이 입국 전 훈련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하며, 입국 과정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선원취업(E-10) 체

류자격과 유사환 형태의 신규 체류자격이 건설업에 도입되어야 함

 - 이런 과정이 있어야 사용자의 필요을 충족할 수 있는 외국인력 선별이 가능하며, 이

들의 선발부터 입국과정, 체류단계까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함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건설업에서 스마트기술이 확산되는 환경변화는 건설근로자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연

계되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4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함

 - 스마트건설활용 지원정책은 세제헤택과 보조금을 대상으로 검토되어야 함

 - 직무전환 훈련은 현재 내국인 근로자와 고령의 숙련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 여성 및 청년층 근로자 유입촉진 방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활용 필요

 - 외국인력 정책 개편은 저숙련자 축소 또는 폐지, 숙련공 선별체계와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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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장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노동과 자본은 본원적인 생산요소이다. 생산요소의 사용은 산업의 구조와 시장의 경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가장 효율적인 산출이 가능한 생산

요소의 조합은 선택의 문제이면서 기업이 계속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처

럼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져야만 시장에서 지속적인 생존이 담보될 수 있다.

건설업은 수주산업이며, 대부분의 입찰에서 입찰가격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

기 위한 요소이다. 경쟁자보다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거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동일한 투입으

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다른 의미로는 동일한 산출물 생산에 투입되는 생

산요소가 적다는 것이다. 비용효율적이어야 입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비용최소화는 입찰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대부분의 건설

사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어야 한다. 본원적인 생산요소는 자본과 노동으로 구분된다. 노동을 제외한 모든 

생산요소는 자본으로 분류된다. 자본은 노동보다 고정비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는 자본을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노동은 사용과정에서 

자본보다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생산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다수

의 건설사가 수주를 위해 경쟁하는 건설시장에서 비용최소화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노동의 탄력적인 운용이 활용되고 있다. 건설업에서 노동의존적인 생산구조가 정착된 이

유이다. 

이밖에 건설업이 생산요소 사용에서 노동의존적인 것은 산출물의 개별성이 강하기 때

문이기도 하다. 동질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하는 산업과 달리 건설업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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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공급되는 산출물은 동질적이지 않다. 이러한 개별성은 표준화를 어렵게 하고, 

자동화된 생산설비 운용을 제한하는 요소이다. 건설업에서 자본에 의한 대체가 더디게 진

행되는 원인이다.

고정된 생산설비의 설치가 어려운 것도 노동의존적인 생산요소 사용이 고착된 중요한 

원인이다. 제조업 생산과 서비스업의 서비스 공급은 특정한 장소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

고, 해당 업체의 경영이 지속되는 동안은 관련 시설이 설치된 장소 또는 공간의 이동은 

제한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건설업은 산출물이 소비되는 장소 또는 공간에서 생산활동

이 이루어지고, 해당 산출물의 생산 종료와 동시에 생산설비가 이동하게 된다. 생산요소 

중 노동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의 원활한 공급은 건설업의 지속성과 개별 건설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

한 전체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공급을 제약하는 원인이다. 노동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은 자본의 효율적인 활

용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게 한다. 

최근 스마트기술이 전 산업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건설업도 예외는 아니다.1) 오히

려 노동공급 제약으로 초래되는 문제가 심각해져서 생산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이 빈번할

수록 스마트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스마트기술 활용은 노

동공급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건설업이 대표적인 업종이라

고 할 수 있다. 스마트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2)

일본은 국토교통성 발주공사에서 ICT 장비를 부착한 건설기계 사용으로 약 25%의 원

가절감이 가능하며, 이는 공사기간 단축과 투입 노동력의 절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을 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선 수준의 건축공사용 지능형 로봇을 개발해 

실용화하고 있다. 노동력 대비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고, 청년층 건설농민공의 공급 

1) 스마트건설기술은 전통적인 토목, 건축기술에 BIM, 드론, AI, IoT 등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건설 프로세스

를 디지털화하고 장비의 자동화, 가상 건설, 안전관제 등으로 생산성 개선과 안전도 제고를 목적으로 활용되
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3호, 2021. 11. 30. 제
정) 제2조의 제1호는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해 “공사기간 단축, 인력투입 절감, 현장 안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건설기술에 로보틱스, AI, BIM, IoT 등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
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 모든 단계의 디지털화, 자동화, 공장제작 등을 통한 건설산업의 발전
을 목적으로 개발된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스마트건설기술은 디지털 기술을 건설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스마트건설기술은 디지털 기술

을 건설업 생산에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최근 디지털 기술을 산업에서 활용하는 것을 디지털 
전환(DX)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건설기술을 동일한 의미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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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및 기존 건설농민공의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을 개선 및 보완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은 자국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노동공

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건설업 생산의 전 과정에서 스마트기술은 수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적극적으

로 수용해서 활용하고 확산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노동수요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스마트기술 활용 범위와 확산의 속도에 따라 영향

을 받는 직종과 직무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숙련공이 담당하는 단순직무는 

상대적으로 조기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무도 구인난이 심

화되고 거래비용이 수반된다면 직종에 따라 스마트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시기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스마트기술의 확산과 활용은 노동력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세계 주요 국가는 최근 노동소득분배율3)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로봇과 자동화기술의 

발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노동소득분배율 감소

가 관측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4)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 총고용 

변화를 패널 분석한 결과에서도 로봇이 저숙련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다.5)

기술혁신에 의해 초래되는 노동수급의 변화는 이론적,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

다. 기존 근로자의 고령화, 청년층 입직 기피 등이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상시적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건설업은 디지털 기술 활용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국내에서 스마트건설기술 활용과 노동력 수급을 연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

다. 특히 육체노동 위주의 노동력 활용으로 인하여 남성 건설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에서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력 활용, 그리고 내국인력 부족의 대안으로

서 외국인근로자의 활용을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중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중에서 임금, 급여 
등 노동의 대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4) 이환웅ㆍ강동익(2022), 생산기술의 혁신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로봇 및 스마트공자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5) Klenert et al.(2023)의 연구결과를 정순기 외(2023)에서 재인용했다. Klenert et al.(2023)의 연구에 의하

면 로봇이 저숙련 고용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산업별로는 관찰되지만, 전체 고용에서 보면 부(-)의 영향과
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실증적 결과의 제시는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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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건설업은 노동의 활용도가 높은 생산방식을 사용하지만, 노동력 수급불일치가 개선되

지 못하고 있다. 구인자는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고, 구직자는 일자리가 없다는 인

식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노동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은 어렵다.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건설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단기

에 기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업에서 구인자의 애로사항인 일할 사람을 못 찾는 문제는 내국인 청년층, 숙련공 

부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구직자는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취약한 안전

관리, 급여와 복지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건설기술의 확산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 발생하는 미스

매치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 인공지능(AI) 등으로 대표되

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구직자의 선호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인자

의 숙련공에 대한 수요를 보완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스마트건설기술은 숙련도와 무관하

게 균질적인 품질의 산출물이 공급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

건설기술의 특성은 현재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노동력, 즉 여성과 고령의 내국인을 건

설업 생산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생산환경의 변화, 즉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존 인력에 대한 직무전환을 위한 대안의 필요성도 제기하는 것이다.

스마트기술의 건설업 확산은 외국인근로자 활용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외국인근

로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해서 취업활동을 하는 비전문취업(E-9, H-2)과 전문인력에 해

당하는 특정활동(E-7)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직무가 구분된다. 유입 규모뿐만 아니라 활

용도 제한적이다.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에 따른 생산환경 변화는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

며, 이는 외국인근로자 규모와 활용도 개편에 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건설업에서 스마트기술 활용이 확산되는 것을 전제로 내국인력과 외국인력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제시가 보고서의 목적이다. 내국인력과 외국인력을 구분해서 대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내국인력 중 기존 근로자는 직무전환 필요성, 유휴인력에 해당하는 여성과 고

령자는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외국인력은 체류자격에 따라 구분

돼 있는 활용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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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범위

(1) 스마트기술의 범위

안군원ㆍ구자현(2024)은 기술혁신과 노동시장 관계를 연구하면서 기술혁신을 자동화

기술과 로봇, AI기술로 구분하였다. 4차산업 혁명 또는 일반적으로는 디지털 기술 또는 

디지털 전환(DX)이라고 불리는 기술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등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관련 

분야의 연구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활발하다.

<표 1-1> 자동화, 로봇, AI의 정의

용어 정의

자동화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제조 및 생산 프로세스로서 대부분 컴퓨터로 자동 

제어되는 시스템과 장비 사용

로봇
자동으로 제어되고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다목적 조작기로서 3개 이상의 축에서 프로

그래밍이 가능하며 제자리에서 고정되거나 이동이 가능한 로봇

AI

일반 AI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좁은 개년 

AI

고도로 정교한 알고리즘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고 미래를 예측하는 컴

퓨터 소프트웨어

자료: Raj & Seamans(2019)를 이시균 외(2019)에서 재인용.

건설업에서 활용되는 스마트기술의 유형은 좀 더 다양하고 범위도 넓다. 일반적인 디지

털 전환 기술 외에도 BIM(Building Information Moreling), 드론, 가상 및 증강현실, 

OSC, 3D 프린팅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

목한 건설기계도 스마트건설기술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처럼 건설업의 스마트기술 범위는 다른 산업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보고서는 건설업

에서 스마트기술 활용이라는 생산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노동력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건설생산과정에서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근로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양상

을 검토한다. 따라서 스마트기술 중 시공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형을 선별하여 

연구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접근이다. 

[그림 1-1]과 <표 1-2>는 건설업에 영향이 큰 스마트기술을 조사한 선행연구의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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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1-1]에 의하면 현재 국내 건설현장은 BIM과 드론 위주로 스마트기술이 활용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IM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시행되

고 있다.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중요한 기술이다. BIM은 건설의 전과정에서 활용되며,  

시공과정에서도 중요하다. 다만 건설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과 적산까지를 포괄하는 시스

템이라는 점에서 연구범위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림1-1]에 의하면 스마트기술 중 향후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은 지

능형 건설장비 및 로봇,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BIM 등이다. 이 가운데 지능형 건설

장비와 지능형 로봇은 시공에 활용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1), 스마트건설 교육훈련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그림 1-1] 스마트건설기술의 현재 활용도 및 향후 중요도

<표 1-2>를 통해서는 로봇(공학)이 건설업에서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확

인할 수 있다. 전 산업에서 로봇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18.0%였다. 

이에 비해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설업 등 시공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로봇(공학)이 40.0%

였다. 특정한 스마트기술의 영향력이 40% 수준으로 인식되는 산업은 전기ㆍ가스ㆍ수도ㆍ

건설업에서 로봇(공학)이 유일하다.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설업의 로봇(공학) 영향은 서비

스업의 35.9%에 비해서도 높다. 로봇(공학) 이외의 다른 스마트기술의 영향력은 상대적

으로 기대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설업에서 기대되는 스마트기술이 로봇(공학)에 집중돼 있다는 것

은 건설업 등에서 시공의 비중이 높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다양한 스마트기술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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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능형 로봇과 함께 건설업에서 기대되는 스마트기술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건설장비의 역할과 활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목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종 중

에는 건설기계 활용도가 높은 업종이 있다. 실제로 일본은 ICT를 부착한 건설기계 활용

으로 생산성 개선과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시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설업에서 공장에서 제작된 구조물을 설

치하는 공장제작 방식의 확산은 직접적으로 노동수요에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OSC(공장제작)도 연구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측면들을 감안하여 스마트건

설기술의 범위는 로봇과 ICT 부착 건설기계, 그리고 OSC로 설정했다.

<표 1-2> 기업특성별 시장 규모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4차 산업혁명 기술(1순위)

(단위: 개, %)

구분 전체
전기ㆍ가스ㆍ

수도 건설업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사례수 2,000 230 35 977 758

빅데이터 22.7 5.7 25.7 15.6 36.9

로봇(공학) 18.0 40.0 11.4 23.0 35.9

클라우딩컴퓨팅 15.1 10.9 5.7 17.1 14.2

사물인터넷 11.5 3.0 31.4 14.8 8.7

인공지능 10.2 3.0 11.4 8.6 14.4

3D프린팅 8.2 16.5 0.0 10.5 3.0

블록체인 7.4 16.5 0.0 2.1 11.6

모바일 3.4 1.3 2.9 5.1 1.8

무인항공(드론) 1.4 3.0 11.4 0.8 1.1

자율주행 1.3 0.0 0.0 1.9 0.8

가상ㆍ증강현실 1.1 0.0 0.0 0.3 2.4

자료: 이시균 외(2019), 기술혁신을 반영한 장기 인력수요 전망: 2018-2035, 한국고용정보원.

(2) 노동력의 범위

보고서 스마트건설기술의 대상을 지능형 로봇(공학)과 ICT 건설기계, 그리고 OSC로 

설정한 것은 시공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범위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건설생산의 시공

과정에는 기술자와 관리자를 포함한 간접노무비 대상이 되는 노동력과 특정한 목적물 생

산에 투입되는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노무비는 시공뿐만 아니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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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지관리와 공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해당된다. 시공단계에 활용이 확산

될 것으로 기대되는 스마트기술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연구대상이 되는 노동력

의 범위는 현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은 근로

자는 다시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이 일차적인 연구범위에 해당하

는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생산환경은 현재의 육체노동 위주의 시공방식과는 다른 형태

라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생산활동 경험에 따라 축적되는 숙련도 및 생산성의 중요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현재 활용도가 높지 않은 여성과 고령자가 건설업의 생산활동에 참

여하는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역할도 확대될 수 있다. 이들도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노동

력에 포함된다.

2) 연구방법

문헌연구를 통해서 기술혁신과 노동시장 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국내외 동향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건설업에 활용한 스마트건설기술의 현황과 정책의 추진상

황을 분석했다. 

면담조사는 국내 건설사 관계자를 통해서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방문해 산업구조전환 대응훈련에 대한 동향을 

파악했다. 이는 스마트기술의 활용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산업의 직업과 직무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 필요성에 따라 진행됐다. 일본의 i-Construction 추진을 담당한 국

토교통성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운영 결과와 향후 방향을 파악했다. 중국의 지능형 로봇 

제작사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서는 연구개발 및 제작과 실제 시공에 활용되고 있는 현황

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사례조사의 대상국으로 중국과 일본을 선택했다. 이들 국가들도 건설업에서 노동력 부

족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 효율적인 노동력 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

다. 자국의 상황에 맞은 디지털 기술 활용을 과거부터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활용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례조사 대상으로 적합하고, 보고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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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의 관계

1) 기술혁신과 생산요소 활용

(1) 기술혁신과 고용에 관한 논쟁

기술혁신과 고용의 관계는 산업혁명 이후 현재까지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주제이다. 

2016년에는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일자리의 미래(The Future of Jobs)’라는 보고서에

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고용의 변화가 논의됐다. 

기술은 생산에 적용될 수 있는 인간의 지식으로 정의된다. Ahrens는 기술을 유용한 것

을 만들고 사용하기 위한 기법, 지식 및 절차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기술진보 

또는 기술변화는 실질소득의 증가 및 재화의 선택범위와 여가 증대를 유도한다. 실질소득

의 증가는 양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재화의 선택 범위 및 여가의 증대는 질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술변화는 양적 변화와 질적 개선을 촉발한다고 보았다.6)

경제가 성장함에도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을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

고 한다.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경제성장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문제

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 없는 성장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미국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를 경험하기도 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술혁신이 지목된다. 기술혁신에 따라 생산성은 개선되지만 고용이 확

대되지 않을 수 있다.

Brynjolfsson and McAfree(2014)는 기술혁신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과거 200년 동안 임금과 생산성이 함께 증

가했지만, 최근에는 중간임금이 생산성 향상에 못 미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6) 김정홍(2005), 기술혁신의 경제학, p. 12의 내용을 수정,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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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술혁신은 숙련편향적, 자본편향적, 재능편향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하

여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Frey and Osborne(2013)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체할 확률이 높은 직업은 전체의 47%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7)

또 다른 견해에 의하면 숙련편향적 기술혁신은 숙련자의 임금은 인상시키지만, 저숙련

자의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숙련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에 따

라 숙련자와 저숙련자 간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탐색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고용이 감소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8)

반면 기술혁신이 고용을 창출한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 강

규호(2006)는 국내 산업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기술혁신이 생산성 개선은 물론 고용도 창출한다는 결과

를 제시했다. 산업별로 제조업은 기술혁신이 고용을 창출하지만 서비스업에서는 기술혁

신이 고용창출로 연계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국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은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2019)는 디지털화와 자동화는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급진

적ㆍ급격한 감소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즉 디지털화와 자동화에 따라 

OECD 회원국에서 완전히 대체되는 일자리는 14%, 직무 수행방식에서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일자리는 31.6%로 전망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의 규모가 완전 대체 

및 직무 수행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일자리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외에도 기술혁신과 고용의 관계를 탐색이론(search thoery)으로 분석한 국외의 실

증적 연구들도 기술혁신이 노동공급 증가를 유도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기술혁신

에 의한 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지며, 생산성이 향상된 기업은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임금의 인상은 노동공급의 증가를 유도한다.

(2) 기술혁신과 생산요소 활용

여러 차례의 기술혁신은 과거의 직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방향

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다수 제시되고 있다. 기계장비 등의 자본의 

7) Brynjolfsson and McAfree(2014)와 Frey and Osborne(2013)의 주장은 정성문(2015), 혁신과 고용에 관
한 끝없는 논쟁, p.38에서 인용하였다.

8) Acemoglu(1998)에 의해 제시된 실증적 연구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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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이 개선되면서 노동 투입량이 감소하지만, 새로운 직업이 출현하여 해당 직업에 대

한 노동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기술의 발전은 생산요소 투입에 변화

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생산요소 활용도 변화를 의미한다.

생산요소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투입물)라고 할 수 있다. 본원

적인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이다. 산업혁명 이전 생산요소는 토지와 노동이었다. 노동은 

가장 본원적인 생산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의 진행은 자본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과

정이었다. 자본은 실물자본으로서의 자본재(capital goods)와 화폐자본으로서의 자본

(capita)을 포괄한다.9)

기술혁신은 필연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활용도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건설업도 자본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생산요소 활용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은

행이 작성하는 산업연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취업계수는 산출물 10억원 생산에 

투입되는 취업자(무급가족종사자 및 자영업자 포함), 고용계수는 임금근로자를 의미한다. 

2010년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8.8명이었다. 전체 산업의 평균에 비해 1.5명 많았다. 건설

업의 고용계수도 전체 산업에 비해 1.7명 많았다. 건설업 생산활동은 생산요소 중 노동에 

대한 활용도가 전체 산업에 비해 높은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노동의존적인 

건설업의 생산구조도 자본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변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2015년 

건설업 취업계수는 7.4로 전체 산업의 취업계수 6.3에 비해 1.1명 많았다. 고용계수는 

5.6명으로 전체 산업과 비교하면 1명 많다. 2023년 건설업의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는 각

각 5.5와 4.4로 전체 산업의 4.5와 3.4에 비해 1명 많다. 건설업은 10억원 산출물 생산

에 있어 여전히 노동 활용도가 높은 구조이다. 그렇지만 노동 투입은 하락하고 있다. 즉 

건설업 생산으로 공급되는 산출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노동의존적인 생산방식이 활용되

고 있지만, 노동의 활용도는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건설업 이외에 노동 활용도가 높은 업종이 농림수산, 도소매상품중개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등이다. 이들 업종의 2010년 취업계수는 건설업에 비해 매

우 높다. 2023년 취업계수를 비교하면 농림수산을 제외하고 격차가 작아졌다. 대표적인 

노동 활용도 높은 업종들 중 농림수산을 제외한 업종과 건설업 간 취업계수 격차가 작아

진 것은 건설업이 기술혁신을 수용해 기계화를 통한 자본 활용도 제고에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건설업과 함께 대표적인 노동의존적 산업에서 취업계수

9) 생산요소로서 자본은 자본재가 제공하는 자본서비스(capital service)라고 할 수 있다. 자본서비스는 자본재
로부터 제공된다. 따라서 실물자본과 화폐자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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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게 하락한 것은 그만큼 자본 활용도가 급속하게 진전된 것을 의미한다. 농림수산의 

2010년 취업계수는 27.4에서 2023년에는 19.0으로 낮아졌다. 이에 비해 건설업은 8.8

에서 5.5로 낮아졌다. 건설업은 농림수산에 비해서도 자본 활용도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

고 있다.

<표 2-1> 산업연관표의 취업계수와 고용계수

(단위: 명/10억원)

구분 전체 산업 건설 농림수산
도소매상품

중개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사업지원서

비스

2010년
취업계수 7.3 8.8 27.4 16.3 21.0 25.7 

고용계수 5.1 6.8 2.7 8.9 11.8 24.4 

2011년
취업계수 6.7 8.7 25.8 15.1 19.3 26.2 

고용계수 4.7 6.6 2.5 8.5 10.7 25.0 

2012년
취업계수 6.6 8.9 24.7 14.4 18.9 25.4 

고용계수 4.7 6.6 2.2 8.1 10.2 24.4 

2013년
취업계수 6.6 8.4 24.6 14.1 18.5 25.7 

고용계수 4.7 6.3 2.1 8.0 10.3 24.5 

2014년
취업계수 6.7 8.5 23.2 14.5 18.8 24.3 

고용계수 4.8 6.4 2.0 8.5 10.6 22.7 

2015년
취업계수 6.3 7.4 20.0 14.2 14.6 15.4 

고용계수 4.6 5.6 1.8 8.3 8.6 14.3 

2016년
취업계수 6.2 6.8 19.3 13.3 13.9 15.2 

고용계수 4.5 5.2 1.8 7.7 8.1 14.1 

2017년
취업계수 5.9 6.5 19.0 12.9 13.1 14.1 

고용계수 4.3 5.0 1.7 7.7 7.4 13.0 

2018년
취업계수 5.6 6.6 19.5 12.2 11.9 12.4 

고용계수 4.1 5.2 1.7 7.3 6.6 11.4 

2019년
취업계수 5.6 6.5 20.3 11.7 11.3 11.6 

고용계수 4.1 5.1 1.6 7.1 6.3 10.8 

2020년
취업계수 5.4 6.3 20.8 9.2 10.9 10.5 

고용계수 4.0 5.1 1.6 5.6 5.8 9.8 

2021년
취업계수 4.8 6.2 18.2 8.1 9.9 10.3 

고용계수 3.6 4.9 1.3 4.9 5.1 9.6 

2022년
취업계수 4.4 5.7 19.4 7.6 8.7 9.6 

고용계수 3.3 4.6 1.3 4.7 4.6 8.8 

2023년
취업계수 4.5 5.5 19.0 7.4 8.5 9.0 

고용계수 3.4 4.4 1.2 4.7 4.6 8.3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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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요소 활용도 변화는 산업별ㆍ직업별 취업계수로 확인

할 수 있다. <표 2-2>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취업계수이다.10) 산업연관표의 산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직업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따른다.11) 건

설업은 취업계수가 산업 평균에 비해 높은 업종이라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노동의존

적인 구조를 직업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7인 기능원(2003년

부터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활용도가 매우 높다. 1995년 8.4로 산업 평균 3.0에 

비해 5.4명 높다. 산출물 10억원 생산을 위해서 건설업은 기능원 8.4명이 투입된다는 의

미이다.12) 기능원(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는 현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숙련공이다. 숙련공과 구분되는 근로자는 단순노무직(단순노무종사자)이다. 건설업은 

육체에 체화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숙련공의 역할이 시공과정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건설업 취업계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직업은 숙련공이다. 숙련

공의 역할과 비중이 중요하므로 취업계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숙련공에 해당하는 기능

공(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의 취업계수는 2011년에도 4명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기능원에 비해 단순노무직(단순노무종사자)는 축소 규모가 크지 않다. 1995년 3.3명으

로 전체 산업 대비 1명 많은 수준에서 2011년에는 0.5명 많은 수준이 유지됐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8은 장치기계(2003년부터는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이다. 건설업의 해당 직업은 1995년 1.2로 전체 산업에 비해 1.1명 적었다. 2007년에는 

격차가 0.1명 수준으로 줄었다. 그리고 2011년에도 0.1명 수준이 유지됐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건설업은 10억원 산출을 위해 투입되는 숙련공이 감소하고 있지

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장치 및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전체 산업과 격

차를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의 활용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도 건설업 생산활동에서 자본인 건설기계 활용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굴착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등

록대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등록 건설기계의 대부분은 영업용이며, 영업용 

건설기계 등록대수의 증가는 그만큼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한국은행은 5년 주기로 산업연관표를 작성한다. 연도의 끝자리가 0과 5로 끝나는 해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산업연관표의 작성은 3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리고 연도의 끝자리가 3과 8로 끝나는 해에는 연장표를 작
성하여 발표한다. 2006년부터는 매년 연장표를 발표하고 있다.

11) <표 2-2>의 직업분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국표준직업분류(KSIC) 개정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12) 취업계수가 높다는 것은 동일한 10억원 산출을 위해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는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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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의 관계

기술혁신과 노동시장에 관한 전통적인 가설은 신제품의 출현에 따른 노동의 대체라고 

할 수 있다. 기술혁신에 따른 신기술은 신제품 출시를 수반하게 되며, 이는 기존 제품의 

대체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노동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반면 신제품 생산과정에서 새로운 노동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기술혁신이 자본에 체화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단위당 자본생산성이 노동생산성

보다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자본에 의한 노동의 대체를 유도하게 된다. 노동이 

자본에 의해 대체되면 노동수요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수요 감소는 단기

적인 현상이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내의 산출량이 증가하고 소득증대로 연계된다. 소득의 

증대는 저축과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수요의 감소를 초과하는 고용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

Autor, Mindell and Reynolds(202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일자리 대체는 개별 공정이나 작업에 필요한 부분적인 직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했다.13)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은 자동화를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새로운 역량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기술혁신은 필연

적으로 새로운 직업의 출현을 수반하게 된다. 그리고 기술혁신이 고용을 감소시킬지 증가

시킬지는 직무 대체와 직무 자동화가 직무 재배치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AI와 노동시장에 관한 초기 연구는 강한 가정에 기초한 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AI를 통해서 직무능력 보완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즉 직무접근법을 활용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직무의 직업능력에 

기반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김태경ㆍ이병호(2021), 로봇의 개념 및 구분14)을 제시하면서 최근 연구에서 활용되는 

업무기반 접근법(task-based approach)15)을 원용하여 산업용 로봇 도입이 산업별 종사

자와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로봇은 노동을 대체하는 

13) 문아람 외(2020), 디지털 전환기 일자리의 변화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p.25에서 인용하였다.

14)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로봇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해 제시한 ISO 8373: 2012를 주요한 근거로 로봇의 개
념 및 구분을 제시했다.

15) 기존 경제모형은 노동과 자본이 직접 생산함수에 투입된다고 가정한다. 반면 업무기반 접근법은 로봇을 제
외한 자본과 업무(task)가 생산함수에 투입된다고 가정하며, 업무는 로봇과 노동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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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도 있고,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새로운 업무를 창출해 고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것도 확인됐다. 로봇침투도16)를 설명변수로 설정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

하면 2010년 이후 종사자수 증가율과 실질임금 상승률을 각각 0.1%p, 0.3%p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환웅ㆍ강동익(2022), 광업 및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종

사자 수 1천명당 도입된 로봇의 숫자를 계산하여 임금과 고용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결

과 노동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수출을 

통해 노동수요가 증가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로봇 활용으로 생산성 개선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노동수요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로봇 도입은 한국시장에서 노동수요

를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로봇 도입이 미국에서는 지역노동시장 고용을 

악화시키고, 독일 및 프랑스의 제조업 분야 고용을 감소시켰다는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였

다. 로봇의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가 주요 국가와 다르게 나타났다. 임금에 미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도 양(+)으로 도출되었다. 즉 로봇의 도입은 근로자의 평균임

금을 상승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도입한 중소기업은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했

다. 또한 청년층 신규 취업자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환경 개선이 청년층 

근로자를 유입하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했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의 평균임금은 하락한

다는 실증적 결과도 제시했다. 

연구자들은 로봇 도입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생산성 개선에 기여했고, 미국과 

독일에서 단순한 업무 종사자 또는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 감소가 나타났음을 제시했다. 

한국의 선행연구에서는 고용 및 임금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연구에

서는 로봇 도입이 제조업의 신규채용을 줄이는 것으로 도출됐다고 소개했다. 스마트공장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연구용역 결과 제조업체 스마트공장 도입은 고용

과 매출을 증가시켰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정순기 외(2023)는 AI는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고용구조 재편의 원인이 될 것으로 전

망했다. 기술변화가 초래할 직무 변화는 재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재교육

16) 로봇침투도(Adjusted Penetratuon of Robots)는 실제 천명당 로봇 보급량 증가폭과 해당 산업의 부가가

치 증가율만큼 성장했다고 가정한 천명당 로봇 보급량 증가폭의 격차로 산출된다. 따라서 로봇침투도가 0이
면 부가가치와 같은 속도로 로봇이 보급됐다는 것이다. 로봇침투도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부가가치에 비해 
로봇 보급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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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AI로 대표되는 기술의 급격한 변화는 노동수급 불균형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

러한 잠재적 혼란에 대응수단으로서의 재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

했다. 기술혁신은 숙련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킬 것이므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

동력 수급불균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직무 체계 설계를 위해서는 개별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해서 적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안군원ㆍ구자현(2024)은 로봇 도입이 인적자본 축적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

다. 분석 결과 고졸 이하 노동자 임금을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초대졸 이

상의 노동자 임금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로봇이 저숙련 노동자의 생

산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고, 대학진학의 기회비용을 상승시켰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

서유선(2024)은 기술 진보의 직접적인 효과를 재무자료와 사업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사업보고서를 통해 추정된 기술을 특징에 따라 연구개발 및 특허 

관련 기술진보, 로봇 및 IT, 자동화 관련 기술진보, 인공지능 관련 기술진보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비롯하여 서비스업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나타났으며, 기업 규모에 따른 특징 차이도 명확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장재기·김동근(2025)은 직업별 고용 효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

했다. 연구자들은 직업별 업무의 성격과 요구되는 역량이 달라서 AI 노출정도에 차이가 

있고,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의 고용 증가율은 양(+), 노출도 낮은 직업은 음(-)으로 나타

났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직업별 AI 노출도(AI Occupational Exposure, AIOE)가 낮아 

고용이 감소하는 직업은 건설·채굴직,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농림·어업직, 섬유·

의복 생산직 등이다. 건설·채굴직은 반복적이고 원칙적인 업무가 많아 AI로 대체가 쉽고,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AI를 활용할 여지가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건설현장에서 AI와 로

봇은 광범위하게 활용돼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건설 AI 시장 규모는 연평균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AI 노출 하위 직업은 신체능력이나 감각능력 등 비인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유

형이다. 이에 따라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대한 차별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 필요

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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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AIOE 상·하위 20개 직업

순위 상위 20개 직업 하위 20개 직업

1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낙농·사육 종사자

2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고위임원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3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작물재배 종사자

4 법률 전문가 건축 마감 기능원

5 법률 사무원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6 회계·세무·전문가 건설구조 기능원

7 경영·인사 전문가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 대학교수 및 강사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9 텔레마케터 어업 종사자

10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기계장비 설치·장비원(운송장비 제외)

11 회계·경리 사무원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12 경영지원 사무원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13 금융·보험 전문가 단조원 및 주조원

14
안내·고객 상담·통계·비서·사무 보조 및 기타 

사무원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15 금융·보험 사무원 경호·보안 종사자

16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17 작가·통ㆍ번역가 배관공

18 기자 및 언론 전문가 용접원

19 정보보안 전문가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20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 포함)

주: 연구자들은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에 따라 전체 136개 직업의 AI 노출도를 산출했음.

자료: 장재기 외(2025), 인공지능 시대, 고용 정책의 방향성-직업별 고용 효과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 디지털 전환(DX)의 기대효과

1) 디지털 전환(DX)의 현황 및 추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방식의 

디지털화,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화를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DX)은 생산환경과 방식의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소라 외(2025)는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

의 수요를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는 국내에서 디지털 전환을 매

개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4 스마트 건설업 확대에 따른 노동력 활용방안

한국고용정보원은 업종별로 CEO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과 혁신에 관한 인식 조사를 

했다. 2023년 진행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CEO들은 디지털 전환과 

혁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에서 평균 4.08점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업종은 전기전자업종으로 4.56점이었

다. 다음으로 정보통신, 운수ㆍ물류도 각각 4.52점으로 나타나 디지털 전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금속제품 3.36점, 금속제품 3.64점, 섬유가죽 3.82점, 

건설업 3.84점 등이었다.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업종은 투자

도 전체 산업의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2-5> 업종별 CEO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중요성 인식 수준 및 투자 비중

업종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중요성 인식 투자

응답 수 중요도(5점 만점) 응답 수 비중(%)

전체 1,702 4.08 1,698 1.0

전기전자 68 4.56 67 1.2

정밀기기 35 4.40 35 0.8

섬유가죽 33 3.82 33 0.7

석유화학 67 3.87 67 0.8

비금속광물 33 3.36 33 0.7

금속제품 58 3.64 57 0.9

기계장비 77 3.79 77 0.9

자동차 75 4.43 75 0.9

에너지 34 3.91 34 1.0

식료품 60 4.12 60 0.8

건설 83 3.84 83 0.7

운수ㆍ물류 126 4.52 126 0.8

정보통신 126 4.52 117 1.6

도소매 123 3.85 123 0.7

음식숙박 58 3.79 58 0.9

금융 118 4.51 118 1.2

연구개발 124 3.62 123 1.4

공공행정국방 98 3.50 97 1.5

교육 161 4.05 161 1.1

보건사회 154 4.39 154 1.1

주: 건설업의 응답 수 83개는 100인~200인 업체 70개, 300인 이상 업체 13개임.

자료: 정순기 외(2023),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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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은 디지털 기술 중 빅데이터와 인공지능17)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중요한 디지털 기술을 조

사한 결과 빅데이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의 순이었다. 지능형 로봇의 중요도는 5점 척도에서 3.55점이었다. 지능형 로봇은 향후 

건설업의 시공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균질한 

시공품질이 담보되는 지능형 로봇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은 지능형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주: 5점 만점, N=2,003.

자료: 정순기 외(2023),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2-1] 비즈니스 연관성을 고려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2년 1월 

4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법률 제18692호)이 제정됐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

ㆍ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산업 디지털 전환을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

화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

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하였다. 또한 국가에 산업 

17) 김종기 외(2024)는 인공지능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고, 경제학의 생산요소로 새롭게 포함되
어야 할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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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촉진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관련 법령 제정에 앞서 한국판 뉴딜 정책도 발표됐다. 한국판 뉴딜 1.0은 디지털 기반

을 조성하고 확충하는데 주요한 목표를 두었다. 한국판 뉴딜 2.0은 신산업을 육성하고 디

지털 포용 사회 구현 등이 목표로 설정됐다.

<표 2-6> 한국판 뉴딜 정책

구분 한국판 뉴딜 1.0(2020년) 한국판 뉴딜 2.0(2021년)

주요 목표

ㆍ디지털 인프라 확충

ㆍ데이터 경제 활성화

ㆍ디지털 포용 강화

ㆍ디지털 뉴딜 1.0의 확대 및 심화

ㆍ신기술 및 초연결 신산업 육성

ㆍ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

중점과제

ㆍ데이터 댐 구축

ㆍ5G 인프라 확대

ㆍAI와 빅데이터 활용

ㆍ지능형 정부

ㆍ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ㆍ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혁신 분야

ㆍ스마트 시티

ㆍ스마트 공장

ㆍ자율 주행차

ㆍ전자정부

ㆍ스마트 행정 서비스

ㆍ디지털 의료 및 교육

추진 전략
ㆍ공공 및 민간 데이터 활용 촉진

ㆍ5G 기술 기반 산업 지원

ㆍ정부 서비스 효율성 증대

ㆍ혁신적인 교육모델 개발

ㆍ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

자료: 기획재정부(2021. 7. 15.), 관계부처합동.

2) 디지털 전환(DX)의 기대효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DX)은 산업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

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디지털에 기반한 기술혁신 중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인공지능(AI)이다. 특히 생성형(generative) AI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18)

김종기 외(2024)는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연구개발 

단계의 혁신, 제조·공정단계에서의 공정효율화 및 생산성 개선, 신제품 개발 혁신, 플랫

폼 혁신 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건설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노동력 부족 해

소와 안전관리 고도화를 통한 재해감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초래되고 있다.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생산구조

18) 2022년말 Open AI의 챗GPT가 출시됐고, 이에 따라 생성형 AI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산업 전반에서 생성형 AI기술 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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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노동력 부족은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문제이다. 노동력 부족을 동질적인 다른 노동력

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존 근로자가 제공했던 수준의 생산성이 담보

되는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 기술은 균질한 시

공품질 제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자료: 김종기 외(2024), 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혁신 활성화를 위한 연구, 산업연구원.

[그림 2-2]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 추진의 기대 성과(안)

<표 2-7> 산업 디지털 전환의 주요 특징 및 효과

DX를 통한 산업 가치사슬 혁신 산업 당면과제 해결로서의 DX

연구개발

혁신

지능화 설계, 예측 모델링, 시뮬레이션

고객 수요 예측 맞춤형 설계

R&D·디자인 기간 및 비용 절감 등

그린 

전환(GX)

산업의 탄소중립·ESG 수단

고효율·친환경 이슈 대응

스마트 공장·빌딩(예치보전 등)

제조·공

정혁신

산업 데이터 연결, 전 공정 효율·일원화

효율적·실시간 조달 및 재고관리

수요·품질예측 시스템, 설비 예치보전

지능형 생산시스템, 가상(무인) 공장

협동 로봇, 작업 로봇, 작업자 안전 등

산업 안전

산업 현장의 작업자 사고 방지

유해환경 해소, 설비 안전운전

로봇 활용, 지능형 안전감시 체계

제품혁신

제품 고도화, 지능형·친환경 신제품

지능화 핵심 부품 및 모듈 적용

새로운 원료·소재 개발기간·비용 단축 인력부족

산업 전문인력·숙련공 부족 해소(고령

화, 저출산 등 인구 감소)

3D 업종 기피 현상 해소

협동 로봇, 창고·물류 로봇 등
서비스

혁신

제품 기반 서비스(제조-서비스화)

디지털 주문, 고객경험, 예측 유지보수

물류·유

통혁신

디지털 기술 기반 경로 축적·최적화

자율배송 시스템, 무인매장 등

주력산업 

저성장

산업 데이터, AI 활용 등으로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화 실현

플랫폼

혁신

제조의 플랫폼, 데이터의 플햇폼 구축

산업내·산업 간 VC 연계, 기능별 연계 등

신산업 

창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제조-서비스화 확산

참단기술 기반 신서비스 창출 등

자료: 김종기 외(2024), 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혁신 활성화를 위한 연구,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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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건설업에서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는데 동의하

는 비중이 매우 높다. “매우 동의”가 87.2%, “동의” 비중은 9.6%이다. 건설업종 응답자

의 96.8%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생산성 개선을 기대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8> 디지털 혁신, 전환 및 활용의 핵심 목적-제품의 생산성/효율성 향상

(단위: %)

구분 응답수 전혀 무관
동의 

어려움
보통 동의 매우 동의

전체 2,003 0.6 2.0 10.0 28.3 59.1

업종별

전기전자 86 0.0 0.0 1.2 5.8 93.0

정밀기기 49 0.0 0.0 4.1 12.2 83.7

섬유가죽 49 0.0 0.0 4.1 6.1 89.8

석유화학 94 0.0 0.0 3.2 12.8 84.0

비금속광물 53 0.0 0.0 1.9 17.0 81.1

금속제품 77 0.0 0.0 3.9 10.4 85.7

기계장비 105 0.0 1.0 1.9 15.2 81.9

자동차 88 0.0 1.1 2.3 14.8 81.8

에너지 45 2.2 2.2 0.0 6.7 88.9

식료품 65 0.0 0.0 4.6 12.3 83.1

건설 94 0.0 2.1 1.1 9.6 87.2

운수/물류 134 0.7 2.2 20.9 29.9 46.3

정보통신 126 0.0 4.0 5.6 27.0 63.5

도소매 140 1.4 2.9 23.2 31.9 40.6

음식숙박 69 1.4 2.1 18.6 32.1 45.7

금융 135 0.7 0.7 4.4 58.5 35.6

연구개발 137 1.5 2.9 13.9 47.4 34.3

공공행정국방 113 0.9 6.2 14.2 41.6 37.2

교육 174 0.6 1.7 23.6 40.2 33.9

보건사회 170 1.8 4.1 12.9 42.4 38.8

매출액

규모별

100억원 미만 117 0.9 0.9 18.8 43.6 35.9

100~500억원 미만 590 0.8 3.6 9.8 32.2 53.6

500억원 이상 995 0.6 1.1 10.1 24.4 63.8

전문가 301 0.3 2.3 7.0 27.2 63.1

종사자

규모별

50~99명 626 1.4 2.9 15.0 38.8 41.9

100~299명 725 0.3 1.5 7.2 21.0 70.1

300명 이상 351 0.3 1.1 9.7 25.4 63.5

전문가 301 0.3 2.3 7.0 27.2 63.1

자료: 정순기 외(2023),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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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정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의 생산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본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조

사됐다. 3순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무실 비용의 절감이다.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검토배경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1순위부터 3순위까

지는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성 개선에 대한 기대라고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정형적인 업

무의 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 개선에 대한 기대는 높은 응답 비중으로 확인된다. 

건설현장은 다양한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 건설재해를 감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해에 취약한 근로자를 줄이는 것이다.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소작업을 줄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건설근로자의 불완전한 행동을 교정할 수 

있어야 재해를 줄일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은 건설재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다. 건설현장에 디지털 기술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분야가 안전관리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건설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면 내국인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건설근로자의 90% 이상은 남성 근로자이며, 내국인 남성 

근로자의 다수는 50대 이상이다. 육체에 체화된 생산성과 근력를 사용하는 현장에서의 

생산활동은 여성과 고령자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생산 패러다임 전환

(paradigm shift)을 유도할 수 있고, 건설현장의 변화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력을 활용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청년층이 건설업 입직을 기피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더럽고 위험한, 그리고 힘든 육체노동을 하는 현장에서 디지털화된 생산환경으로의 전환

은 청년층 입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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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생산구조 및 생산요소 활용 특성

제3장

1. 건설업 현황 및 구조

1) 건설업 현황

2025년 5월 건설기성액은 89.9천억원으로 전월과 비교하면 4천억원 감소했다. 그리고 

2024년 5월과 비교하면 23.7천억원이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크게 하락한 건설기성은 

건설경기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2024년도 건설경기 하락 시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

이다. 특히 건설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며, 취업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이라는 점에서 연관산업 전반의 침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성액 중 건축공사 기성액이 토목공사 기성액에 비해 전년 대비 하락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건축공사는 토목공사에 비해 참여하는 공정이 다양하며, 생산요소 중 노동의 

활용도가 높다. 그만큼 건축공사는 토목공사에 비해 노동수요도 많다. 따라서 건축공사 

축소 규모가 크다는 것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수밖에 없다. 

<표 3-1>에 제시되어 있는 최근 1년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건설업 취업자는 1,964천명이다. 

2024년 5월의 건설업 취업자 2,070천명과 비교하면 106천명 감소했다. 2023년 5월 건

설업 취업자 2,117천명에 비해서는 153천명 감소했다.19) 건설업은 투자와 고용이 동행

하는 업종이다. 건설업 취업자의 감소는 투자의 감소를 의미한다. 즉 2025년은 2024년 

및 2023년에 비해 건설경기가 위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025년 5월 기준 퇴직공제 피공제자 동향

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025년 5월 퇴직공제 피공제자는 661,844명으로 전년 동월의 

19) 2025년 5월 기준 15세 인상 인구는 45,734천명, 경제활동인구는 30,012천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65.6%였다.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 29,180천명이 차지하는 비중인 고용률은 63.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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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736명과 비교하면 147,892명 감소했고, 비중도 18.3% 하락했다. 내국인 건설근로

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건설근로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최근 건설기성액

(단위: 천억원, %)

구분
전체 건축 토목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24년 5월 113.6 -3.4 86.8 -5.2 26.8 2.6

6월 125.7 -6.0 89.2 -11.7 36.5 11.6

7월 106.0 -5.0 82.5 -8.2 23.5 8.6

8월 104.1 -9.3 78.9 -12.9 25.2 4.1

9월 103.0 -12.7 75.6 -15.1 27.4 -5.4

10월 105.8 -9.6 80.5 -10.9 25.3 -5.1

11월 110.0 -12.3 81.8 -15.9 28.4 -0.2

12월 132.7 -7.3 91.4 -5.1 41.3 -11.9

2025년 1월 84.9 -27.4 65.1 -28.8 19.8 -22.2

2월 84.1 -19.8 63.0 -22.5 21.1 -10.1

3월 99.7 -16.3 72.5 -16.6 27.2 -15.6

4월 93.9 -21.1 69.7 -23.5 24.2 -13.3

5월 89.9 -20.8 66.6 -23.3 23.3 -12.8

주: 1. 증감율은 전년 대비이며, 2025년 4월과 5월은 잠정치.

   2. 건설기성은 한 달간 시공한 공사실적이며, 2015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표 3-2> 2024년과 2025년 5월 기준 퇴직공제 피공제자 증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4년 5월 2025년 5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증감률

계 809,736 100.0 661,844 100.0 -147,892 -18.3

내국인 678,521 83.8 546,550 82.6 -131,971 -19.4

외국인 131,215 16.2 115,294 17.4 -15,921 -12.1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2025), 퇴직공제 피공제자 동향.

2025년 5월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의 구직급여 신청자에서도 건설업 비중이 높았다. 

2025년 5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29,160천명의 6.7%인 1,964천명이지만 구직

급여 신청자의 비중은 15.8%이다. 또한 건설업 취업자는 제조업 취업자 4,436천명의 

44.3%에 불과하지만, 제조업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 대비 건설업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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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은 94.4%이다. 건설업에서 실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5월 건설업 실업자는 2024년 5월과 비교해도 0.5천명이 증가했다.20)

<표 3-3> 최근 산업별 구직급여 신청자수 및 증감(전년 동월 대비)

(단위: 천명, %)

구분 2025년 3월 2025년 4월 2025년 5월 증감 구성비

전 산업 137 103 85 -3 100.0

제조업 15.2 16.7 14.3 0.8 16.8

건설업 14.3 13.7 13.5 0.5 15.8

도소매 11.9 12.3 10.2 -0.4 11.9

보건복지 31.8 12.6 9.2 =0.7 10.7

주: 구성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산업만을 표시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성장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

은 매출액증가율은 2024년 3분기부터 악화되는 양상이다.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으

며, 2024년 4분기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5.2%가 감소했다. 그리고 2025년 1분기는 전

년 동기 대비 8.7%가 하락했다. 총자산증가율도 2024년 3분기부터 전기말에 비해 하락

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4분기는 1.0%로 하락폭이 낮아지고, 2025년 1분기는 전기

인 2024년말에 비해 1.7% 상승했다. 그러나 2024년은 3분기부터 총자산증가율 감소세

가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 1분기 1.7% 상승도 2024년 2분기의 총자산증가

율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기업경영분석 시 사용되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는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세전순

이익률이다. 2023년 이후 건설업의 분기별 매출액영업이익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매출액세전순이익률도 비슷한 양상이다. 2024년 4분기는 –1.2%로 나타났다. 기업

이 납부하는 법인세 등이 납부되기 전의 매출액순익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15세 이상 인구는 45,734천명이다.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30,012천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5,722천명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29,160천명, 실업자는 853천명이다. 비

경제활동인구 15,722천명(100.0%)의 구성은 육아 674천명(4.3%), 가사 5,863천명(37.3%), 재학ㆍ수강 

3,196천명(20.3%), 연로 2,438천명(15.5%), 심신장애 460천명(2.9%), 기타 3,091천명(19.7%) 등이다. 기

타는 학원ㆍ기관 통학 회 취업준비, 군입대 대기, 쉬었음 등이다. 취업준비자는 659천명으로 4.2%의 비중

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학ㆍ수강 등 중 취업을 위한 학원ㆍ기관 통학과 기타 중 학원ㆍ기관 통학 위 취업

준비의 합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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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건설업의 성장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가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은 건

설경기 침체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공사비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자재비 인

상과 인건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에도 경영성과의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표 3-4> 최근 분기별 건설업의 성장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23 2024 2025

1/4 2/4 3/4 4/4 1/4 2/4 3/4 4/4 1/4

성장성 

지표

매출액

증가율

전 산업 0.4 -4.3 -5.2 -1.3 1.2 5.3 4.3 3.5 2.4

제조업 -2.1 -6.9 -6.8 0.9 3.3 7.3 4.9 3.8 2.8

비제조업 3.6 -0.7 -3.1 -4.0 -1.6 2.6 3.6 3.1 1.9

건설업 7.2 12.3 11.9 6.4 4.0 0.9 -3.2 -5.2 -8.7

총자산

증가율

전 산업 1.9 1.1 2.1 -0.2 2.8 1.4 0.4 2.0 1.4

제조업 2.7 1.7 2.3 -0.7 3.3 1.7 0.6 1.8 1.6

비제조업 0.9 0.3 1.8 0.6 2.1 0.9 0.2 2.3 1.0

건설업 1.9 2.3 1.8 3.7 3.8 2.2 -2.0 -1.0 1.7

수익성 

지표

매출액

영업이

익율

전 산업 2.8 3.6 4.0 2.6 5.4 6.2 5.8 4.1 6.0

제조업 2.5 2.9 4.0 1.8 5.4 7.1 6.1 4.2 6.2

비제조업 3.2 4.6 4.1 3.6 5.3 5.1 5.4 3.9 5.9

건설업 4.2 3.3 3.8 1.9 3.0 3.0 3.1 0.7 3.0

매출액

세전순

이익률

전 산업 5.0 6.0 5.1 0.7 7.4 6.7 5.6 2.7 7.7

제조업 5.8 7.1 5.7 -0.1 8.9 8.1 5.9 3.7 8.6

비제조업 3.9 4.4 4.3 1.8 5.5 4.8 5.1 1.3 6.5

건설업 5.0 3.4 4.2 -1.1 3.2 3.2 2.7 -1.2 3.8

주: 1. 2023년 결과는 2022년말 기준 외감기업 중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22,96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이며, 2024

년과 2025년 1분기 결과의 조사대상 모집단은 2023년말 기준 외감기업 중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23,137개를 대

상으로 조사ㆍ분석한 결과임.

   2. 매출액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3. 총자산증가율은 전기말 대비 증감률.

자료: 1. 한국은행(2024), 2024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

     2. 한국은행(2025), 2025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

건설투자는 건설계약에 후행하며,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실현된다. 따라서 건설계약액은 

이후의 건설경기를 전망할 수 있는 자료이다. 2022년 3분기부터 건축공사 계약액이 하락

하는 양상이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2025년까지 건축공사 기성액을 하락하는 요인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건축공사 계약액 

하락은 이후 분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과 2026년, 2027년까지 건축

공사 기성액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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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토목은 토목, 산업환경설비, 조경의 합계임.

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

[그림 3-1] 최근 5년 분기별 건설공사 계약액

건설계약액을 건축공사와 토목공사(토목+산업환경설비+조경)로 구분하면 비중에 현격

한 차이가 있다. 2023년 건축공사 계약액이 건설공사 계약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5%로 낮아진 이후 2024년에도 68.0%를 보였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건축공사 

발주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를 제외하면 건축공사 비중이 75%를 

상회한다. 건설업은 건축공사가 주도하고 있고, 건축공사의 다수는 민간에서 발주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공사가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민간발주자의 비중

이 유사한 수준인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5> 최근 5년 공종별 및 발주자별 계약액 비중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공종별

건축
203.6

(77.9)

226.2

(78.3)

223.3

(75.3)

162.5

(67.5)

171.7

(68.0)

토목
57.7

(22.1)

62.7

(21.7)

73.4

(24.7)

78.2

(32.5)

80.8

(32.0)

발주자별

민간
195.8

(74.9)

226.9

(78.5)

235.3

(79.3)

173.1

(71.9)

175.5

(69.5)

공공
65.6

(25.1)

62.0

(21.5)

61.5

(20.7)

67.6

(28.1)

77.0

(30.5)

주: 토목은 토목, 산업환경설비, 조경의 합계임.

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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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 구조

건설산업 범위는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설계와 감리, 시공을 포함한다. 한국표준산업분

류(KSIC)는 건설업은 중분류를 종합건설업과 진문직별 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전문직별 

공사업의 소분류는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421),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2), 전기 및 통신 공사업(423),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424), 시설물 유지관

리 공사업(425), 건설장비 운영업(426) 등이다. 전기공사업(4231), 통신공사업(4232)은 

전기 및 통신 공사업의 세분류로 분류돼 있다. 소방시설 공사업(42204)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4220)의 세분류에 포함돼 있다. 이처럼 산업의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한

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산업을 분류하고 있고, 건설업 생산활동을 통해

서 공급되는 시설물 공사에 참여하는 업종을 건설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을 건설용역업과 건설업으로 구분하며,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비해 범위가 제한적이다.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

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건설업은 공

사를 하는 업으로 정의되어 있고(제2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도급받기 위

해서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원칙이다. 제1항 단서에 의해 예외적으로 전문공사를 종합건

설사업자,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자가 될 수 있다.

종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로 정의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은 구조물을 기준으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

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의 5개 업종이 있다. 전문공사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로 정의된다. 전문건설업종은 지방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범위는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이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

구조물･팡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업무범위로 한다. 도장･습식･방수･석

공사업의 업무범위는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이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기

존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공사업이 통합되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업무범위를 

철강구조물공사로 하고 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업

종이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제1종)이 통합됐고, 가

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공사업(제2종)과 가스시설공사업(제3종), 그리고 난방공사업(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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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과 난방공사업(제2종), 난방공사업(제3종)을 업무범위로 변경되었다.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승

강기･삭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전문건설업종이 대업

종으로 변하면서 주력분야공시제를 도입하여 전문건설업종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신청하도록 했다(건설산업기본

법 시행령 제7조의2).21)

[그림 3-2]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종

2024년 6월 기준 종합건설업체수는 18,902개, 2024년 대비 220개가 감소했다. 대한

전문건설협회에 의해 집계되는 전문건설업체 2025년 6월 57,510개로 2023년에 비해 

2,993개, 2024년과 비교하면 1,021개가 증가했다. 기계설비업체도 2024년과 비교하면 

21) 기존 25개 업종을 29개로 분류했던 체계에서 15개로 축소하고 세부공종별로 공사실적, 전문인력, 처분이력 

등을 검증 후 공시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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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기준은 201개가 증가해서 10,678개이다. 주택경기의 침체는 주택건설업체

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5년 6월 기준 8,379개 업체가 등록돼 있

고, 이는 2024년에 비해 444개 감소했고, 2023년과 비교하면 1,011개가 줄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2024년과 비교하면 종합건설업체수는 감소했지만 전문건설업체

수가 증가했다. 이로 인하여 등록 건설업체수는 87,090개로 2024년과 비교하면 1,002

개 늘었다. 종합건설업체는 2023년 19,516개로 최고를 기록했고, 전문건설업체는 2025

년 6월 57,510개로 최고를 기록했다. 설비업체수도 2025년 6월이 최고치로 나타났다.

도급에 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은 제2조(정의) 제11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도급은 원

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12호에 의하면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의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도급과 

하도급에 관해서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건설업이 도급구조에 의해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 3-6> 건설업종별 업체수 추이

(단위: 개)

구분

건설업체

주택업체소계

(a+b+c+d)
종합(a) 전문(b) 설비(c) 시설물(d)

2015년 61,313 11,220 37,872 7,062 5,159 6,501

2016년 63,124 11,579 38,652 7,360 5,533 7,172

2017년 65,655 12,028 40,063 7,602 5,962 7,555

2018년 68,674 12,651 41,787 7,887 6,349 7,607

2019년 72,323 13,050 44,198 8,311 6,764 7,812

2020년 77,182 13,566 47,497 8,797 7,322 8,686

2021년 87,509 14,264 56,724 9,287 7,234 9,904

2022년 88,208 18,887 52,433 9,796 7,092 10,049

2023년 84,140 19,516 54,517 10,107 - 9,390

2024년 86,088 18,902 57,510 10,678 - 8,379

2025년 6월 87,090 18,902 57,510 10,678 - 8,379

주: 2024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로 인하여 누계가 접수되지 않음.

자료: 대한건설협회(2025), 2025. 2분기 기준 주요 건설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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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 생산구조

건설업은 시공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시설물 설치를 선행고정인 토목

공사와 지반조성공사에서 예상치 못한 연약지반, 수로, 암거가 나타날 수 있다. 시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해서 설계가 변경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건설업 이

외의 산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위험들이다. 

발주자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수급자(원도급자)에게 이전되는 것도 도급의 특징이

다. 발주자는 시공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당사자는 아니다. 즉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임자는 건설사업자이다. 발주자는 입찰과

정 운영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공사를 관리하고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한다. 

공사 낙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의 위험을 인수한 원도급자는 자기 책임하에 공

사를 진행한다. 

건설공사의 진행은 다양한 공정의 순차적인 진행이다. 그리고 특정한 공정을 전문적으

로 시공하는 역할은 전문건설사업자가 대부분 수행한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로 특정한 

공정의 시공을 담당하는 것이 하도급자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해서 발표하는 종합공사 완성공사 원가구성에서도 하도급 생산구

조가 명확하게 파악된다. 외주비로 표시되는 종합공사의 원가 항목은 하도급이라고 할 수 

있다. 외주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는 종합공사의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

가 하도급을 통해 공사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7> 종합공사 완성공사 원가구성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재료비 26.02 27.21 26.34 24.90 22.95 24.27 24.23 23.40 23.07 22.78

노무비 6.27 5.76 6.01 6.17 7.54 5.71 7.23 8.19 7.86 7.22

외주비 53.83 53.66 54.80 56.79 57.43 58.44 57.43 56.80 57.67 58.29

현장경비 13.88 13.36 12.84 12.15 12.09 11.59 11.12 11.61 11.40 11.71

(기계경비) (2.25) (2.27) (2.20) (2.02) (2.61) (1.83) (2.24) (2.33) (2.18) (2.06)

공사원가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대한건설협회(2024), 2023년 기준 완성공사 원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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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전문건설업 통계연보22)에서도 건설업의 도급 생산구조

를 확인할 수 있다. 통계연보로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연도인 2023년을 기준으로 최근 5

년의 전문건설업 도급별 공사건수와 공사금액을 확인하면 하도급공사의 평균 금액이 10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23)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원도급공사 1건당 평균 금액

은 54.8백만원, 하도급공사 1건당 평균 금액은 604.1백만원이다.

<표 3-8> 최근 5년 전문건설업 도급별 평균 금액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원도급 하도급

1건 평균 

금액
공사건수 공사금액

1건 평균 

금액
공사건수 공사금액

2019년 57.2 602,602 34,448,393 486.8 129,827 63,194,413

2020년 52.7 601,463 31,688,470 478.3 131,214 62,757,956

2021년 52.4 638,483 33,429,929 541.8 133,081 72,108,141

2022년 54.3 666,341 36,151,118 681.2 125,825 85,717,801

2023년 57.6 603,722 34,776,007 832.2 97,570 81,196,050

5년 평균 54.8 622,522 34,098,783 604.1 123,503 72,994,872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통계연보.

실제로 원도급자의 현장 운영에서 시공은 하도급공사로 운영하게 된다. <표 3-9>는 

4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정을 60개로 구

분하여 시공을 진행한 사례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공정 구분에는 개별 법령을 우선적으

로 적용받는 전기공사업과 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은 제외되어 있다. 분리발주가 원칙

인 해당 공정에 참여하는 하도급자도 다양하다.

이처럼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용도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표 3-9>와 같은 

다양한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자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원도급자

가 관련되는 모든 공정을 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건설공사는 각기 다른 전문건설업종

을 등록한 다수의 전문건설사업자가 현장에서 진행되는 시공을 수행하는 것이 전형적인 

구조이다. 하도급생산 구조는 현실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다.

22)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조사ㆍ발표하는 전문건설업 통계연보는 통계청 승인통계이다.

23) 2003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 동안 원도급공사와 하도급공사 1건당 평균 금액은 각각 48.6백만원과 410.0

백만원이다. 하도급공사 1건 금액이 원도급공사 금액에 비해 8.4배 크다. 이런 경향은 최근 5년 동안 더 강

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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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아파트 신축공사 하도급 공정 구분(H건설 강릉현장)

연번 공정 연번 공정 연번 공정 연번 공정

1 골조 16 세대현관문 31 목창호 46 레미콘

2 AL폼 17 일반가구 32 PP집수정 47 철근

3 갱폼 18 주방가구 33 배수관 48 레미탈

4 데크 19 타일 34 샤워부스 49 파일

5 파일항타 20 운동기구 35 바닥완충재 50 타워

6 조적 21 준공청소 36 욕실천장 51 폐기물처리

7 미장 22 그래픽사인물 37 우편함 52 정기안전

8 방수 23 도배 38 인조대리석상판 53 가설울타리

9 내장 24 디지털도어록 39 창호철물 54 이동식화장실

10 잡철물 25 PL 40 카스토퍼 55 가설사무실

11 AL창호 26 가전 41 재하시험 56 임시동력

12 석공사 27 시스템가구 42 발코니난간대 57 가설사인물

13 도장 28 PC트렌치 43 철근공장가공 58 수량산출

14 유리 29 계단난간대 44 석고보드 59 시험기기

15 테라죠 30 마루 45 단열재 60 호이스트

주: 1. 4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현장 사례.

   2. 원도급업체는 준공도서/준공도서검토 용역도 하도급으로 발주하였으나, 표에는 표시하지 않음.

3. 건설업의 생산요소 활용 특성

1) 낮은 자본 활용도

<표 3-10>에는 2023년 시공능력순위로 구분한 종합건설업체 종합공사 원가구성이 제

시돼 있다. 현장경비는 간접비와 관련된 비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사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이 포함돼 있다. 현장에서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

하기 위한 시설, 편의시설과 안전교육장, 화장실 등은 현장 규모와 무관하게 갖추어져 있

어야 한다.

시공능력순위가 하위인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규모는 제한적이다. 대부분 공

사금액이 적은 공사를 수행하게 된다. 현장경비가 간접비 요소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 7군의 현장경비 비중이 16.95%로 나타나는 것은 전체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일정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즉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유사한 순위의 업체가 수

행하는 공사에서 비슷한 수준이며, 공사금액 대비 비중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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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의 비중도 유사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시공능력순위 1군 업체가 시공하는 

공사의 원가에서 기계경비 비중이 1.00%인 것은 전체 공사금액 대비 비중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1군 업체가 시공하는 공사 규모에서는 기계경비 활용도가 더 높을 수밖

에 없다. 하위 시공능력순위 업체에 비해 원도급자가 부담하는 기계경비의 절대금액은 전

체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상위의 시공능력순위 

업체가 투입하는 기계장비는 하위 시공능력순위 업체에 비해서는 많지만, 그 격차가 전체 

공사금액의 차이에 비해서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0> 2023년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순위별 원가구성 비교

(단위: %)

구분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현장경비

공사원가계
(기계경비)

1군 (1〜100위) 22.22 4.68 61.44 11.65 (1.00) 100.00

2군 (101〜200위) 18.16 5.85 66.55 9.45 (1.61) 100.00

3군 (201〜300위) 21.50 6.65 61.35 10.51 (2.13) 100.00

4군 (301〜400위) 22.06 7.24 60.75 9.95 (2.54) 100.00

5군 (401〜500위) 19.48 7.81 62.08 10.63 (3.25) 100.00

6군 (501위 이하) 20.62 12.53 52.27 14.58 (5.55) 100.00

7군 (토목) 25.05 16.83 41.17 16.95 (6.90) 100.00

8군 (건축) 31.70 13.00 45.18 10.12 (2.38) 100.00

9군 (기타) 34.76 18.74 34.14 12.36 (3.73) 100.00

자료: 대한건설협회(2024), 2023년 완성공사 원가통계.

종합공사의 원가에서 기계경비의 낮은 비중, 즉 자본 활용도가 낮은 것은 기업규모별로 

구분한 완성공사의 원가구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외주비로 표

시되는 하도급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재료비와 노무비 비중, 현장경비와 기계경비 비중

도 낮다. 시공능력순위 1순위 및 2순위의 대기업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는 하위 

순위 종합건설업체가 담당하는 공사규모에 비해 크다. 이를 대부분 하도급에 의해 시공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도급자가 현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건설기계, 대표적으로 

타워크레인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하도급에 포함해서 하도급자가 기계경비를 투입해서 

담당한 하도급 공정을 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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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기업규모별 완성공사 원가구성 추이

(단위: %)

구분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현장경비

공사원가계
(기계경비)

소기업

2019 31.45 14.75 41.66 12.13 (4.63) 100.00

2020 30.51 15.35 41.30 12.84 (4.60) 100.00

2021 31.57 16.23 39.28 12.92 (4.63) 100.00

2022 32.93 16.72 37.30 13.05 (4.91) 100.00

2023 30.54 16.85 38.20 14.41 (5.43) 100.00

중기업

2019 21.82 8.91 58.63 10.65 (2.68) 100.00

2020 21.08 9.37 57.11 12.44 (3.41) 100.00

2021 21.10 9.88 57.56 11.46 (3.38) 100.00

2022 22.07 9.84 56.92 11.17 (3.35) 100.00

2023 21.35 10.00 56.89 11.75 (3.65) 100.00

대기업

2019 24.08 3.73 60.42 11.78 (1.25) 100.00

2020 24.22 4.17 61.57 10.04 (1.08) 100.00

2021 22.25 4.62 61.84 11.29 (0.96) 100.00

2022 21.51 5.08 62.25 11.16 (1.06) 100.00

2023 22.09 4.73 61.91 11.27 (0.97) 100.00

자료: 대한건설협회(2024), 2023년 완성공사 원가통계.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를 수주한 후 담당한 공정을 시공하는 하도급자의 원가구성

은 전문건설업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노무비의 비중은 원도급자보다 높다. 현장에

서의 시공이 기계장비의 활용보다 노동력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시설물 공사에

서 하도급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이 큰 철근콘크리트업종은 노무비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14%이다. 토공과 보링그랑우팅 등의 토목공사는 건설기계 의존도가 높은 것

으로 판단되며, 이는 현장경비의 비중이 해당 공정에서 원가의 50%를 상회하는 것을 통

해서 유추할 수 있다.

하도급공사 업종별 원가구성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재료비는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다. 노무비가 평

균적으로 원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요소에서 자본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건설 산출물의 부동성 및 개별성과 관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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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전문건설업종별 하도급공사 원가구성(2019년 기준)

(단위: %)

업종 합계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현장경비

강구조물 100.0 68.04 12.08 9.84 10.04

금속창호ㆍ온실 100.0 63.08 24.89 2.44 9.59

도장 100.0 44.12 45.81 0.38 9.68

보링그라우팅 100.0 23.09 24.97 11.35 40.58

비계구조물 100.0 29.08 17.15 20.46 33.31

상하수도설비 100.0 28.08 39.77 2.91 29.23

수중 100.0 17.74 31.47 0.00 50.79

습식방수 100.0 23.53 56.71 0.07 19.69

실내건축 100.0 55.29 32.75 1.28 10.67

조경시설물 100.0 52.01 24.24 1.85 21.91

조경식재 100.0 50.53 20.82 0.19 28.46

지붕판금건조 100.0 65.29 24.44 1.24 9.03

철근콘크리트 100.0 22.60 51.14 1.94 24.31

토공 100.0 22.17 23.75 6.00 48.07

포장 100.0 53.47 24.59 2.50 19.43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0), 건설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 통계.

2) 높은 노동 의존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 2024년 전 산업 평균 노동비용은 6,361천원, 건설업은 

6,393천원이다. 노동비용은 기업체가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다.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상여금 및 성과금은 직접노동비용에 해당한다. 퇴직급여 등의 

비용, 법정 노동비용, 법정외 복지비용, 교육훈련 비용, 채용 관련 비용 등은 간접노동비

용이다. 노동비용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월평균 11,198천원이다. 다음

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정 공급업으로 9,989천원, 제조업 7,221천원 순이다. 이들 

산업을 제외하면 정보통신업(6,982천원), 광업(6,550천원), 건설업(6,393천원) 등이 노동

비용이 높은 산업에 포함된다. 전 산업 평균에 비해 건설업의 월 평균 1인당 노동비용은 

22천원 높은 수준이다. 생산요소로서 노동 활용도가 높지만, 수주산업으로 노동 사용이 

불규칙한 건설업은 노무비 절감이 원가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건설근로자 고용형태가 임

시ㆍ일용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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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산업별 노동비용 추이

(단위: 천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 산업 6,016 6,131 1.9 6,361 3.8

광업 5,889 6,293 6.9 6,550 4.1

제조업 6,840 6,958 1.7 7,221 3.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614 9,604 -0.1 9,989 4.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5,288 5,496 3.9 5,703 3.8

건설업 5,798 6,135 5.8 6,393 4.2

도매 및 소매업 5,349 5,656 5.7 5,936 5.0

운수 및 창고업 4,899 5,175 5.6 5,661 9.4

숙박 및 음식점업 3,538 3,687 4.2 3,856 4.6

정보통신업 6,756 6,787 0.5 6,982 2.9

금융 및 보험업 11,198 10,489 -6.3 11,198 6.8

부동산업 4,166 4,223 1.4 4,601 9.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42 5,488 2.7 5,610 2.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146 3,262 3.7 3,363 3.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194 5,624 8.3 5,685 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707 4,863 3.3 5,007 3.0

주: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감률임.

자료: 고용노동부(2025), 2024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표 3-14> 내역별 노동비용 추이

(단위: 천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감률

노동비용총액 6,015.6 100.0 6,131.1 100.0 6,361.4 100.0 3.8

직접노동비용 4,763.7 79.2 4,893.2 79.8 5,085.3 79.9 3.9

정액 및 초과급여 3,941.6 65.5 4,137.1 67.5 4,309.9 67.8 4.2

상여금 및 성과급 822.1 13.7 756.1 12.3 775.4 12.2 2.6

간접노동비용 1,251.9 20.8 1,237.9 20.2 1,276.2 20.1 3.1

퇴직급여 등의 비용 529.3 8.8 466.5 7.6 474.2 7.5 1.7

법정 노동비용 444.4 7.4 468.5 7.6 480.5 7.6 2.6

법정외 복지비용 249.6 4.1 272.2 4.4 289.7 4.6 6.4

교육훈련 비용 20.9 0.3 23.4 0.4 24.3 0.4 3.8

채용관련 비용 7.7 0.1 7.2 0.1 7.4 0.1 2.8

자료: 고용노동부(2025), 2024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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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의 산업간 거래관계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이다. 산업연관표는 산업간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생산설비 자동화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취업계수는 

하락하게 된다. 생산요소 중 노동의 사용도를 낮추고 기계 등의 자본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2000년 기준 전 산업의 취업계수는 13.7명에서 2019년은 5.6

명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추세는 건설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0년 취업계수 12.7명에

서 2019년에는 6.5명으로 하락했다. 그렇지만 전 산업에 비해 건설업의 취업계수가 여전

히 높은 수준이다. 2017년 이후 전 산업은 취업계수가 감소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건설

업은 정체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임금근로자수로 산정되는 고용계수도 동일하다.

취업계수와 고용계수가 크다는 것은 산출물 10억원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은 전 

산업 평균에 비해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다. 건설업이 노동의존적인 생

산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 3-16> 건설업 취업계수

(단위: 명/십억원)

구분
취업계수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20

전 산업 13.7 10.1 6.8 6.2 5.9 5.6 5.6 5.4

건설업 12.7 9.9 7.5 7.1 6.5 6.6 6.5 6.3

자료: 1. 한국은행(2019), 2015년 산업연관표.

     2. 한국은행(2021), 2019년 산업연관표(연장표).

     3. 한국은행(2023), 2020년 산업연관표.

<표 3-17> 건설업 고용계수

(단위: 명/십억원)

구분
고용계수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20

전 산업 8.0 6.3 4.6 4.5 4.3 4.1 4.1 4.0

건설업 9.2 6.8 5.5 5.2 5.0 5.2 5.1 5.1

자료: 1. 한국은행(2019), 2015년 산업연관표.

     2. 한국은행(2021), 2019년 산업연관표(연장표).

     3. 한국은행(2023), 2020년 산업연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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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 근로

통계청 자료로 건설업 임시·일용직 월 평균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주당 평균 근

로시간은 경제활동인구조사 35.6시간, 지역별고용조사 38.1시간, 한국노동패널 49.4시

간이다.

월 평균 근로시간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87.7시간, 사업체노동력조사는 93.4

시간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 모두 월 평균 근로일수는 11일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건설업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월 근로

일은 2024년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2024년 건설근로자공제

회 조사에서는 건설근로자의 한 달 근무일수가 19.7일이다. 2024년의 근무일수는 2022

년의 조사 결과인 19.4일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리고 건설근로자 한 달 평균 근무일수를 

구간별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24일 근무일수를 보유한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았

다. 응답자의 48.3%가 한 달 평균 근무일수가 20~24일이라고 응답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로 제시된 월 근로일수는 건설근로자공제회DB에 기초한 건설근로자

의 근로일수와도 4.4일~4.8일의 격차가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들도 격차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19.7일, 퇴직공제DB를 분

석한 결과는 16.1일이다. 3.6일의 차이를 보인다.

<표 3-18> 조사별 건설업 임시ㆍ일용 근로자 근로시간(2023년)

구분

건설업 

임시ㆍ일용 

주당 

근로시간(시간)

건설업 

임시ㆍ일용 월 

근로시간(시간)

건설업 

임시ㆍ일용 월 

근로일(일)

비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87.7 11.3

사업체 

노동력조사
- 93.4 11.7

경제활동인구 35.6 - - 월 근로시간 계산 불가능

지역별고용조사 38.1 - -
2023년 상반기 조사결과, 월 

근로시간 계산 불가능

한국노동패널 49.4 - - 2022년 조사결과

건설근로자공제회 

DB
- - 16.1

공수개념에 유의, 근로시간 조사 

안됨

자료: 강승복(2024),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특성 분석, 건설근로자공

제회.



52 스마트 건설업 확대에 따른 노동력 활용방안

주: 2022년 설문조사 응답자는 1,327명, 2024년은 1,319명이며, 2022년은 “모름” 항목 응답자 비중이 6.4%였음.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2024),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그림 3-3] 최근 한 달 근무일수

강승복(2024)에 의하면 2023년 건설업 임시ㆍ일용직 근속기간은 전 산업에서 가장 단

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현 직장에서의 근속 시작 연월을 조사했으며, 

이를 조사 연월과 결합해 근속개월을 산출했다. 건설업 임시ㆍ일용직 근속개월은 0.7개

월이었다. 짧은 근속기간은 현장을 이동하면서 노동을 공급하는 특성 때문이다.

자료: 강승복(2024),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특성 분석, 건설근로자공

제회.

[그림 3-4] 건설업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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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설문조

사에 응답한 근로자의 현재 현장에서의 총 근로일수 평균은 153.4일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11.2일로 가장 장기였다. 다음으로 40대의 155.5일이었다. 건설근로자 고령화 

추세의 상황에서 젊은 연령대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작업능력별 현재 현장의 총 근로일수는 팀장/반장이 187.5일로 가장 장기였으며, 다음

으로는 조공으로 172.9일이었다. 기능공은 141.0일로 일반공의 123.5일 다음으로 단기

였다. 작업능력과 현재 현장에서의 근로일수가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경력 기준으로는 2년~10년 미만 경력자의 현재 현장 근로일수가 165.7일로 가장 

장기였다. 다음으로는 팀장/반장으로 160.6일이었다. 20년~30년 미만의 현장경력자는 

현재 현장에서의 총 근로일수가 138.9일로 가장 짧았다. 현장경력과 현장의 근로일수가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현재 현장에서의 총 근로일수

(단위: %)

구분 사례수 8일 미만
8~30일 

미만

30~180

일 미만

180~36

5일 미만
1년 이상 평균(일)

전체 1,319 9.2 19.8 39.4 20.5 11.1 153.4

연령

20대 이하 66 10.6 13.6 45.5 21.2 9.1 147.1

30대 118 11.9 11.9 44.9 16.1 15.3 211.2

40대 239 7.1 16.7 40.6 24.7 10.9 155.5

50대 454 7.5 19.2 41.0 21.4 11.0 151.8

60세 이상 442 11.3 25.1 34.8 18.3 10.4 139.5

작업

능력

일반공 263 14.1 25.9 36.1 16.3 7.6 123.5

조공 138 10.1 20.3 39.1 19.6 10.9 172.9

준기공 220 6.8 20.5 41.8 20.0 10.9 146.3

기능공 366 9.0 18.9 42.3 20.5 9.3 141.0

팀장/반장 332 6.9 15.4 37.3 24.4 6.0 187.5

근로

경력

2년 미만 145 8.3 20.7 40.7 22.8 7.6 134.6

2~10년 미만 551 9.4 20.0 36.1 22.0 12.5 165.7

10~20년 미만 260 7.7 17.3 47.7 16.9 10.4 144.8

20~30년 미만 203 11.3 18.7 42.4 18.2 9.4 138.9

30년 이상 160 9.4 23.8 32.5 21.9 12.5 160.6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2024),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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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절적 노동수요

본원적인 생산 중 노동은 가변적인 성격이 강한 비용에 해당한다. [그림 3-5]에 제시되

어 있는 기간 동안 매년 1분기 건설업 취업자가 해당 연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다. 이런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원인 때문이다. 하나는 1분기에 해당하는 기간은 

동절기가 2개월 포함돼 있다. 동절기는 기온이 낮은 날이 많아 공사수행에 제약이 따른

다. 또한 2월은 다른 달에 비해 2~3일이 짧다. 1월말 또는 2월초에 설연휴가 있어 공사

가 중단된다. 취업자 감소가 야기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원인은 비용최소화를 추구해야 하는 건설기업의 경영환경을 들 수 있다. 다른 업

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도 비용최소화를 추구하지만, 입찰경쟁을 거쳐야 생산활동이 가

능한 수주산업인 건설업은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공사를 수주해야만 건설기업 본연

의 생산활동이 시작된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모두 공사를 수주해야 시공을 할 수 있

다. 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이다. 입찰가격에서 경쟁력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 비용 최소화의 수단은 가변비용을 활용하는 효과적이다. 생산요소 중 가변비용에 해

당하는 노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3-5] 분기별 건설업 취업자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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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노동력이 탄력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000년 전체 산업의 평균 임시일용직 비중은 23.4%였다. 이에 비해 건설업은 

46.1%로 2배 가까이 높다. 이후 건설업에서도 노동공급 감소와 건설기계 및 자재의 개발

로 노동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건설업의 임시일용 비중도 하락하고 있

으나, 여전히 산업의 평균에 비해서는 매우 높다. 다시 2020년 기준년 산업연관표에서는 

건설업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39.0%로 전 산업의 16.2%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표 3-20> 산업연관표의 주요 산업 취업자 구성

(단위: %)

구분 합계 건설
공산품 서비스

소비재제품 도소매 및 운송

2000년

상용 35.0 26.0 50.9 35.5 36.4 25.0

임시일용 23.4 46.1 25.3 30.3 23.8 22.4

자영무급 41.6 27.9 23.8 34.2 39.8 52.6

2005년

상용 39.8 26.3 61.6 43.9 39.7 25.3

임시일용 22.4 42.4 21.0 28.4 22.9 22.7

자영무급 37.8 31.3 17.4 27.7 37.4 52.0

2010년

상용 47.9 36.4 67.6 50.0 48.7 31.4

임시일용 20.1 36.9 15.8 21.5 21.1 21.1

자영무급 32.0 26.7 18.8 28.5 30.2 47.6

2015년

상용 53.8 37.8 75.8 60.3 53.9 38.3

임시일용 18.1 34.6 11.3 18.8 19.2 18.0

자영무급 28.1 27.8 13.1 23.1 26.9 43.7

2020년

상용 58.2 41.6 80.1 65.8 59.2 45.9

임시일용 16.2 39.0 9.1 13.6 16.3 13.7

자영무급 25.6 19.4 10.8 20.6 24.5 40.4

자료: 1. 한국은행, 2015년 산업연관표(해설편 및 통계편).

     2. 한국은행, 2020년 기준년 산업연관표.

시공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와 체결하는 고용계약 기간은 

1개월 미만이 가장 많다. 2022년 기준으로 45.1%가 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업체의 1개월 미만 고용계약 비중은 58.2%였다. 업체 규모가 

영세할수록 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 체결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수행하는 공사금액이 적

고 공사기간도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비중도 15.0%였다. 소규모 업체의 3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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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의 비중은 12.5%였다. 평균에 비해 2.5%p 낮은 비중이다.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는 1개월을 초과하는 공사에 참여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을 생산요소로 사용해서 현장에서 시공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와 

체결하는 고용계약이 매우 단기라는 점은 임시ㆍ일용직으로 고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인 여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 3-21> 전문건설업체 규모별 일용근로자 평균 계약기간

(단위: 개, %)

구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정보없음 전체

합 계 69 (100.0) 281 (100.0) 304 (100.0) 131 (100.0) 785 (100.0)

1개월 미만 17 (24.6) 109 (38.8) 177 (58.2) 51 (38.9) 354 (45.1)

3개월 미만 11 (15.9) 46 (16.4) 38 (12.5) 23 (17.6) 118 (15.0)

6개월 미만 7 (10.1) 27 (9.6) 14 (4.6) 10 (7.6) 58 (7.4)

1년 미만 18 (26.1) 29 (10.3) 22 (7.2) 17 (13.0) 86 (11.0)

1년 이상 1 (1.4) 9 (3.2) 5 (1.6) 5 (3.8) 20 (2.5)

공종 종료까지 설정 15 (21.7) 61 (21.7) 48 (15.8) 25 (19.1) 149 (19.0)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2023), 2022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3) 건설근로자 수급구조

(1) 내국인력 수급구조

내국인들은 건설현장에서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입직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오래 전부터 지속됐고, 누적된 입직 기피의 결과는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고령화를 초래하게 됐다.

2013년 55세 이상 79세 미만 연령자의 건설업 취업은 415천명이었다. 해당 연령대에

서 건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2%였다. 이 비율은 2023년 8.6%로 높아졌다. 

55세 이상 79세 미만 건설근로자는 787천명이었다. 2024년에는 809천명으로 증가했고, 

8.6%가 유지됐다. 건설업 취업자 중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5세 이상 79세 미만 근로자를 10세별로 구분하면 65세 이상 79세 미만 연령층의 건

설업 취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3년 62천명에서 2022년 169천명으로 높아

졌으며, 10년 동안 102천명이 증가했다. 이런 양상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고, 2023년 

162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2024년에는 193천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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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중에서도 더 높은 연령층의 근로자들이 건설업 취업을 확대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일자리 정보는 다른 구인정보에 비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장을 

이동하며 생산활동이 진행되고, 공사현장 출입은 제한되는 요소가 많다. 구직을 위해 현

장을 방문할 수 없는 환경이다. 고령자의 취업 증가 양상을 고려하면 고령자에게 효과적

으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실정을 반영하듯 건설근로자들은 구직경로로 인적 네트워크 활용도가 높은 것으

로 조사됐다. 2022년과 2024년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구직경로로 인맥

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다. 인적 네트워크에 포함돼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그만큼 폐

쇄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근로자를 구분해서 보면 여성의 인맥 의존도는 

65.1%로 남성 근로자의 64.4%에 비해 높다. 여성근로자에게 건설현장의 진입장벽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22> 건설업의 고령자 취업 추이

(단위: 천명)

구분 총 취업자 농업 제조업 건설업

2013년 5월

계 25,610 1,706 4,297 1,832

55~79세 5,763 1,210 546 415

55~64세 3,867 497 457 353

65~79세 1,896 713 88 62

2022년 5월

계 28,485 1,669 4,504 2,183

55~79세 8,772 1,209 1,026 811

55~64세 5,762 485 846 642

65~79세 3,010 723 181 169

2023년 5월

계 28,835 1,654 4,464 2,117

55~79세 9,120 1,194 1,073 787

55~64세 5,879 464 870 625

65~79세 3,241 729 203 162

2024년 5월

계 28,915 1,621 4,510 2,070

55~79세 9,436 1,166 1,149 809

55~64세 5,931 413 914 617

65~79세 3,505 753 235 193

주: 고령자고용 촉진법은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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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종합생활 실태조사는 1,200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했다. 여

성 건설근로자는 119명으로 비중은 9.9%이다. 여성 건설근로자의 입직 시 평균 연령은 

2024년 조사에서는 48.3세로 남성의 38.4세보다 약 10세 가량 높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사업장은 1억원 이상 공공공사, 50억원 이상 민간공사, 

그리고 20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장이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건설업 여성근로자 비중보다 높다. 2023년 1분기 

경제활동인구조사 건설근로자는 1,508천명이며, 여성 건설근로자는 5.2%였다. 같은 분

기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 피공제자 동향에 의하면 여성근로자는 79천명, 피공제자는 76

천명이었다. 전체 피공제자 734천명 대비 비중은 10.4%였다.

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여성 건설근로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비

중이 높고, 이들 현장에 취업 시는 인적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다. 또한 연령대도 남성 건

설근로자에 비해 높다. 여성근로자들이 건설현장 일자리 정보를 쉽고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단도 중요하다.

청년층은 일자리 앱이나 SNS를 활용해서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구직의사만 있으면 청년층은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청년층 건설근로자가 부족한 것은 입직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건설업

은 가장 대표적인 3D업종으로 인식되고 있고, 청년층이 노동공급을 기피하는 업종으로 

전락했다.

그동안 청년층의 입직 기피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됐지만, 성과를 거두

지 못했다. 청년층 입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 대한 인식 개선이 과제이며, 단

기간에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층 입직 기피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서 내국인 건설근로자 수급구조와 관련하여 

청년층을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 입직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기대를 갖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이 거래비용 없이 현장에서 장기간 노동공

급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될 필요는 있다.

(2) 외국인력 수급구조

건설업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고용허가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17개 국가 중 10개 국가에서 비전문 취업 외국인력을 유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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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들은 단순노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 돼 있고, 이런 제도 운영은 단순

노무직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와 협정국 정부 간 제도 

운영으로 송출비리 차단에는 효과적이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기준 대분류 9

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만 수행할 수 있어서 사용자와 외국인력 모두 효율성은 높지 않

은 제도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은 일반고용허가제(E-9)와 특례고용허가제(H-2)로 구

분된다. 특례고용허가제는 외국국적 동포로 한국어능력이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에 비해

서 우수하다. 의사소통은 생산활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특례고용허가제로 입

국하는 외국국적 동포는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 다만 이들도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입

국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비전문취업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비해 숙련공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부족하다. 건설근로자는 시공경험의 축적에 의해 숙련이 향상되는게 일반적이다. 이를 감

안하면 고령의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은퇴로 인한 숙련공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숙련공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 숙련공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은 스마트기술 확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

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무는 스마트기술에 의한 대체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

라는 인식이 많다. 스마트기술이 건설업에서 확산되는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속

적인 인건비 상승과 생산가능인구 축소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는 예상보다 조기에 스마트

건설기술이 활용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외국인력도 숙련공을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

도개편이 필요하다. 이처럼 외국인 수급은 관련 제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외국인 

숙련공을 안정적ㆍ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편을 통해서 수급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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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기술 확산에 따른 노동력 활용방안

제4장

1. 스마트건설기술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편과제

1) 국내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현황

스마트건설기술은 전통적인 토목 및 건축공학 기술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지능형 로봇, 드론, 인공지능(AI) 등의 디지털 혁신기술을 융합해 프로세스 

디지털화와 건설기계 자동관제로 생산성 개선을 추구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24)

자료: 국토교통부(2018),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그림 4-1] 스마트건설기술 정의

24) 제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에 기반한 대량 생산, 제3차 산업
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이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초지능 혁
명으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언급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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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스마트건설기술은 BIM과 드론이다. 그리고 향후 

중요한 스마트건설기술은 BIM(48.3%),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43.8%), 지능형 건설장비 

및 로봇기술(42.8%) 등이다.

BIM은 현재 활용도가 높은 스마트기술이며, BIM의 활용도 확산을 위한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정책중에는 BIM을 자격체계에 편입시키는 방

안도 논의되고 있다.

향후에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BIM은 지능형 시공로봇과 로봇공학, 그리고 

ICT 건설기계의 활용도를 높이는데도 필수적인 요소여서 중요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은 인공지능이다. 건설업에서는 

아직은 활용도가 높지 않지만, 향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다

른 산업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고, 관련 기술의 발전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건설사가 판단하는 활용도보다 더 중요하게 건설업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로봇은 시공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이다. BIM과 결합

돼 다양한 시공작업을 할 수 있고, 생산성이 우수하고 균질적인 품질의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에 활용하여 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현장에서도 시공에 로봇을 시범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있다. 국내 아파트

공사와 같은 정형화 된 구조물의 외벽도장은 시공로봇으로 빠르게 대체될 수 있는 분야

라고 할 수 있다. 4족로봇을 활용해서 위험한 현장에서의 작업과 안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듈러공법은 현재와 향후에도 중요한 스마트건설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공사시기가 

제한되는 학교, 군부대 내 간부 기숙사 등 정형화된 구조물에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또한 최근 경북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이재민의 주거서비스 

목적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이 논의되고 있다. 모듈러 시공 확산을 위

한 정책적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모듈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와 법령 

개정이 준비중이다. 국내에도 다수의 모듈러 전문업체가 있고, 향후 관련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모듈러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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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국내 아파트 공사현장 도장로봇 시연

[그림 4-3] 국내 공사현장 4족 로봇 시연



66 스마트 건설업 확대에 따른 노동력 활용방안

<표 4-1> 주요 기술별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현황

BIM 건설자동화 빅데이터/AI

- 설계단계 활용

ㆍ전 공종 또는 부분 설계

ㆍMEP 자동설계 및 모델링

ㆍ설계도서 검토

ㆍ물량 산출 등 내역 작업

- 시공단계 활용

ㆍ시공성 검토

ㆍ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수립

ㆍ공정/기성관리

ㆍBIM 연동 현장 품질관리

- 단위작업 자동화 로봇 활용

ㆍ굴착기, 로드롤러 등에 

MG/MC 적용

ㆍ앵커링/드릴링 로봇

ㆍ슬래브 피니싱 로봇

ㆍ배관 용접 로봇

ㆍ내화 뿜칠 로봇

ㆍ도장/미장 로봇

- 검측/강화용 로봇 활용

ㆍ웨어러블 로봇

ㆍ4족보행 로봇(지하 밀폐공간 가

스 검출 확인 등)

ㆍ교량 케이블 점검용 이동로봇

- 기획/설계단계 활용

ㆍ계약(ITB 등) 검토

ㆍ제너러티브 설계

ㆍ설계단계 물량 및 견적 검증

ㆍ수주원가 예측

ㆍ설계검토 및 VE DB 구축

- 시공/운영단계 활용

ㆍ공정 및 원가관리

ㆍ도면 자동인식 시스템

ㆍ영상분석/안면인식 출입관리

ㆍ안전리스크 예측

ㆍ생산성 관리 데이터 수집/분석

ㆍCCTV 안전 모니터링

ㆍ지능형 품질관리시스템

ㆍ공동주택 외벽 AI 균열 분석

<표 4-1> 계속

OSC 디지털센싱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벽체, 계단실, 가설사무실, 

옥탑구조물, 시스템 욕실, 재활용보관소 등 섹션 

모듈화

- 프리캐스트 바닥판 조립식 교량

- TBM 세그먼트 라이닝 모듈화

- EPC 현장 중심 모듈 설계 및 사전 제작

- 데이터센터 MEP 모듈화

- 저층형 모듈러 주택 시공

- 국내 모듈 자동화 생산설비 공장 기술 고도화

- 안전관리

ㆍIoT 기반 Smart Safety 플랫폼

ㆍ동바리 안전 모니터링

ㆍ위험구간 및 접근금지 알림

ㆍ장비 수평 센싱 및 알림

ㆍIoT헬멧, 카메라, 쌍방향신호기 등

- 품질관리

ㆍ레미콘 운송관리

ㆍ동절기 콘크리트 양생관리

ㆍ파일관입 측정

- 현장관리

ㆍ인력 및 장비/설비 관제

ㆍ유해가스/미세먼지/수질 등 모니터링

ㆍ터널 현장의 원활한 무선 데이터 통신환경 구축

AR/VR

- VR 기반 견본주택 구축

- VR 기반 안전교육

- AR 기반 Shop 검사 및 공사품질 검토

3D프린팅

- 설계검토 및 시공 이해도 향상용 축소모델 제작

- 비내력벽 시공 위주 3D 프린팅

주: 국내 30대 기업 중 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진경호(2024), 건설산업 환경변화와 스마트건설 동향,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포럼 자료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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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현황25)

(1) 미국

민간주도로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2003년 설립된 

Procore Technologies는 클라우드 기반 건설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이며, 사업 위험관

리, 품질개선, 공기준수 및 공사비 절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Katerra

는 2015년 설립된 모듈러 주택기업이며, Uptake Technologies는 센서 소프트웨어 전

문기업으로 2014년 설립됐다.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해석하는 예측분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에서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활동하는 업체들이 높은 기

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에는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5년 

동안 1억 달러를 투자하여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디지털 사업관리플래폼 등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로봇 등의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숙련공이 수행했던 일부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함으로써 안전도 제고와 생산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건설 전 과정의 디저털화 및 자동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BIM 사용 확

대를 유도하여 생산성 제고와 디저털 자료를 활용한 효율적인 현장관리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2) 영국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Government Construction Strategy

를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로 2013년부터 Construction 2025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건설산업을 효율화하고 

기술혁신을 통해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

25) 국외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현황 중 미국, 영국에 관한 내용은 진경호(2024), 건설산업 환경변화와 스마트건

설 동향,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포럼 자료를 인용하였다. 싱가포르 현황은 전원정(2022), 국
내 건설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활성화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참고해 인용했다. 그 
외 일본과 중국에 관한 내용은 저자가 방문 면담한 내용과 참관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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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고 있다.

Construction 2025는 비용을 33% 절감하고, 공기를 50% 단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과 무역격차 50% 감소도 중요한 목표

로 설정돼 있다.

Construction 2025에서 설정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영국 디지털 건설

센터(CDBB)를 2017년 설립했다. 2018년에는 국가 디지털트윈 프로그램(NDTP)을 수립

했으며, 건설 혁신 허브(CIH)도 설립하여 다양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표 4-2> 주요 국가의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촉진 동향

구분 주요 내용

미국
(민간)스마트 건설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BIM 적극 활용

빅데이터, IoT, 웨어러블 장비 등을 개발해 현장관리에 활용 

영국
(정부) Construction 2025를 통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으로 건설기술 활용 강조

Government Construction Strategy 2016-2020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 제시

싱가포르

(정부) Construction 21 운동으로 생산성 개선 추진

자동화 장비 및 로봇, BIM/가상설계 및 시공 등 7대 핵심시굴 분야 선정, 2016년 기술개발 

로드맵 발표

국가사업 BIM 의무화, 도시관리 Virtual Singapore 확대

일본

(정부) i-Construction으로 건설근로자 감소 대응, 건설생산성 20% 향상 목표

3차원 데이터 도입, ICT 장비 등 신기술 활용해 건설 자동화ㆍ무인화 추진

(민간) 시공자동화 장비 개발(코마츠)

자료: 김성엽(2023), 스마트시티 건설현장에 활용된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현황 분석. 경상극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싱가포르

현장시공 중심의 산업구조이며, 시공도 자국 건설사보다 다국적 기업이 담당하는 경우

가 많다. 노동력도 외국인력이 노동생산성이 낮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싱

가포르 건설청(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BCA)에 의해 관련 분야 전문가

로 구성된 Construction 21운동이 추진되었다. 저비용 고효율 건설산업을 목표로 정부

가 주도하는 전략이다.

싱가포르는 건설청(BCA)은 BIM 로드맵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인센티브 정책과 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2015년부터 5,000㎡를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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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로젝트는 BIM 제출을 의무화했다.

모듈러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DfMA(Design for Manufacturing & Assembly), BIM

과 ICT 기술 기반의 사업 참여자와 절차를 통합하는 IDD(Integrated Digital Delivery)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4) 일본

일본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건설업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생산성 개선을 위해 

스마트기술을 통한 20개의 생산성 혁명 프로젝트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프로젝트 중

i-Construction이 있고, 2025년까지 생산성 25% 달성을 목표로 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측량-시공-검사의 건설 전 단계에 드론과 ICT 건설기계, 3D 데이터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기준과 규격 표준을 마련했다.

2016년 본격적으로 i-Construction이 추진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ICT 활

용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1단계는 해당 공정의 효율화, 2단계는 ICT가 활용되

는 현장 전체의 생산성 개선을 도모했다. 그리고 3단계는 건설업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목표로 했다. 이런 단계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국토교통성은 작업시간 단축과 노동투입 절

감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26) 최근에는 중소 현장에도 ICT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그림 4-4] 일본의 ICT 활용 확대방향

26) 일본 국토교통성은 ICT 장비 활용으로 약 25% 생산성 개선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실제로 시공을 담당
한 건설업체와의 면담조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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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그림 4-5] 일본의 국토교통성 발주 토목공사 ICT 활용 효과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그림 4-6] 일본의 기존 공법과 ICT공법 비교

일본은 토목공사에 많이 활용되는 건설기계에 ICT를 활용하는 데 강점이 있다. 자국 

기업들 중 수준 높은 광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

는 기술을 건설기계에 부착하여 안전관리와 생산성 개선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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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건설기계 제조사들은 ICT건설기계를 사용해 원격지에서 무인으로 시공하는 기

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토목공사에서 완전 무인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

고 있다.27)

[그림 4-7] 일본의 원격시공 ICT건설기계

[그림 4-8] 일본의 원격시공 ICT건설기계 시공 시연 1

27) 일본은 나루세댐 공사의 토목공사를 무인화로 시공한 사례가 있다. 2025년 CSPI에 건설기계를 전시했던 
모든 업체들은 500K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원격으로 무인 건설기계를 조정하는 시연을 했다. 이들 업체
는 원격무인시공을 통해서 여성과 고령자, 장애인도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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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일본의 원격시공 ICT건설기계 조종 시연 2

[그림 4-10] 일본 로봇에 의한 원격시공 ICT건설기계 조종 시연 3

(5) 중국

중국은 건축공사의 각 공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능형 시공로봇 개발 및 운영에 강점

을 보이고 있다. 지능형 시공로봇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에서도 건설농민공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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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평균 연령도 상승하고 있다. 건설농민공은 여전히 

40대 초반으로 평균 연령대가 유지되고 있지만, 매년 연령의 상승도 급격하다. 

건설농민공 감소와 평균 연령 상승하는 상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

이 확산됐다. 이를 계기로 20년 전부터 지능형 시공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

가 이루어졌다. 현재는 건축공사에 사용될 수 있는 100여 종의 지능형 시공로봇이 개발

돼 있으며, 중국 내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2023년에는 싱가포르에 지

능형 시공로봇을 수출했다. 본격적으로 지능형 로봇을 수출할 수 있었던 시기가 코로나 

팬데믹과 겹쳐서 수출이 증가하지 못했으나, 향후 다수의 지능형 시공로봇이 해외로 수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건축공사 현장을 완전 자동화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정

별 시공을 담당하는 지능형 로봇뿐만 아니라 재료를 운반하여 필요한 장소에 배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로봇도 개발돼 있다. 건축현장 자동화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급

격한 노동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생산성 개선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약 20여 대의 지능형 로봇을 아이패드(iPad) 1대로 조작할 수 있고, 로봇의 평균 

생산성은 인력의 4배 가량으로 판단하고 있다. 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품질의 편차가 지능형 로봇은 없는 것도 큰 장점이다. 

[그림 4-11] 중국의 지능형 시공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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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중국 심천의 건축현장에서 사용중인 지능형 시공로봇 1

[그림 4-13] 중국 심천의 건축현장에서 사용중인 지능형 시공로봇 2



제4장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에 따른 노동력 활용방안 75

2. 스마트건설기술이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전환 이전 세 번에 걸친 기술혁신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종과 직무는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기술혁신이 

노동수요를 축소하는 결과만 초래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술과 공법 및 공정은 신규 직

업과 직무를 창출했다. 

기술혁신과 일자리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세 번에 걸친 산업혁명으로 

대별되는 기술혁신은 신규 직업과 직무를 창출해서 고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다수의 실증적인 연구 결과이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되는 AI는 사람과 협업하고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할 것

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은 과거의 기술혁신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파급효과와 영향의 범위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즉 과거의 기술혁신과 비

교하면 산업의 생산구조와 생산요소 사용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순기 외(2023)의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화 수준이 높으면서 전문성이 

낮은 업무는 디지털 전환에 의해 조기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표 4->

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별 고용 증감변화는 건설업에서 정형화 수준이 높고 전문성이 

낮으면 고용 감소가 발생할 여지가 압도적으로 높다. 정형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전문성이 

낮으면 고용 감소가 증가보다 높다.

<표 4-3> 업무 유형 구분

구분
정형화(Routine) 수준

높음 낮음

전문성 

수준

높음

전문성 요구 업무

정형적 업무

회계 사무, 법률 사무, 통번역, 임상병리, 

영상의학분석 등

전문성 요구 업무

비정형적 업무

연구개발, 공정관리, 설비 유지 및 보수, 

법률전문가, 의료 등

낮음

전문성 낮은 업무

정형적 업무

단순조립, 계산출납, 요금수납, 시설안내, 

창고관리 등

전문성 낮은 업무

비정형적 업무

업무 지원, 고장수리, 설비 지원, 비정기 

업무, 간병 등

자료: 정순기 외(2023),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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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업종별 업무 유형에 따른 고용 증감 변화 비교

(단위: %)

구분
정형적 비정형적

전문성 높음 전문성 낮음 전문성 높음 전문성 낮음

증감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전체 28.5 40.3 84.0 4.9 11.4 67.9 48.1 18.8

제조업 28.3 38.0 83.1 5.5 10.3 67.0 47.7 17.3

서비스업 27.9 41.2 84.5 4.4 12.1 68.0 48.6 18.9

건설 25.5 44.7 81.9 3.2 13.8 68.1 54.3 14.9

정보통신 35.7 36.5 77.8 5.6 19.0 57.1 45.2 19.8

도소매 38.6 51.4 83.6 4.3 15.7 63.6 43.6 22.9

음식숙박 17.4 39.1 85.5 5.8 8.7 68.1 52.2 17.4

교육 19.5 51.7 84.5 6.9 5.7 82.2 50.0 23.0

보건사회 34.1 38.2 82.9 3.5 11.8 67.6 39.4 23.5

자료: 정순기 외(2023),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한국고용정보원.

디지털 기술이 직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건설ㆍ채굴직

무는 대체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ㆍ채굴직무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직

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기술은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대체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장 건설근로자 중 직무가 정형적이고 전문성이 낮은 저숙련

자의 일자리 대체가 숙련공보다 빨리 나타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도 일치한다.

<표 4-5> 디지털 기술이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

(단위: %)

구분 전체 대체 변화 없음 보완/도움

설치·정비·생산직 100.0 63.3 20.7 16.0

건설·채굴직 100.0 52.7 32.7 14.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100.0 47.4 37.5 16.1

영업·판매·운전·운송직 100.0 40.2 31.5 26.4

교육·법률·사회복지 100.0 36.0 39.4 24.6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00.0 22.1 26.7 51.2

보건·의료 100.0 14.4 38.6 47.0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100.0 8.2 28.5 63.4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100.0 5.8 20.0 74.2

주: N = 2,003.

자료: 정순기 외(2023),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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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의 핵심 목적이 인건비 절감인지 여부에 대해 산업별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건설업은 72.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요소 중 노동 활용도가 높은 

식료품과 도소매업보다 건설업의 동의율이 높다. 이는 노동생산성과 연계해서 분석할 필

요가 있고, 건설업의 취업계수와 고용계수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

생산성 개선이 가능하다는 측면, 그리고 유사하게 저숙련공의 대체를 통한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4-6> 디지털 혁신, 전환 및 활용의 핵심 목적-인력(인건비) 절감

(단위: %)

구분 응답수 전혀 무관
동의 

어려움
보통 동의 매우 동의

전체 2,003 2.1 5.4 26.6 37.9 27.9

업종별

전기전자 86 4.7 8.1 18.6 37.2 31.4

정밀기기 49 4.1 12.2 14.3 34.7 34.7

섬유가죽 49 4.1 6.1 16.3 44.6 28.6

석유화학 94 2.1 7.4 26.6 44.7 19.1

비금속광물 53 1.9 11.3 26.4 37.7 22.6

금속제품 77 3.9 7.8 20.8 42.9 24.7

기계장비 105 2.9 7.6 21.9 39.0 28.6

자동차 88 3.4 5.7 26.1 37.5 27.3

에너지 45 2.2 8.9 24.4 35.6 28.9

식료품 65 3.1 7.7 16.9 40.0 32.3

건설 94 3.2 3.2 24.5 40.4 32.3

운수/물류 134 1.5 3.7 23.1 23.9 47.8

정보통신 126 1.6 2.4 24.6 34.9 36.5

도소매 140 2.1 4.3 18.6 25.0 50.0

음식숙박 69 2.9 5.8 26.1 44.9 20.3

금융 135 0.7 3.7 36.3 34.8 24.4

연구개발 137 1.5 4.4 37.2 37.2 19.7

공공행정국방 113 1.8 5.3 34.5 39.8 18.6

교육 174 1.1 6.3 27.6 43.1 21.8

보건사회 170 0.6 1.8 37.1 46.5 14.1

매출액

규모별

100억원 미만 117 0.9 1.7 39.3 36.8 21.4

100~500억원 미만 590 2.2 4.1 28.0 39.3 26.4

500억원 이상 995 2.4 7.2 24.2 36.2 29.9

전문가 301 1.7 3.7 26.9 41.2 26.6

종사자

규모별

50~99명 626 1.4 3.2 31.0 39.0 25.4

100~299명 725 3.0 7.7 24.0 34.2 31.0

300명 이상 351 2.0 6.3 23.9 40.7 27.1

전문가 301 1.7 3.7 26.9 41.2 26.6

자료: 정순기 외(2023),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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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구인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표 4-7>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

털 전환의 핵심 목적이 부족한 인력의 대체인지에 대해서 건설업은 89.4%가 동의하는 것

으로 도출됐다. 전 산업에서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대체가 적극적

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표 4-7> 디지털 혁신, 전환 및 활용의 핵심 목적-부족한 인력 대체

(단위: %)

구분 응답수 전혀 무관
동의 

어려움
보통 동의 매우 동의

전체 2,003 0.5 2.9 10.9 49.1 36.5

업종별

전기전자 86 1.2 3.5 7.0 51.2 37.2

정밀기기 49 2.0 4.1 4.1 51.0 38.8

섬유가죽 49 0.0 4.1 8.2 55.1 32.7

석유화학 94 0.0 4.3 7.4 62.8 25.5

비금속광물 53 0.0 1.9 11.3 64.2 22.6

금속제품 77 1.3 2.6 7.8 59.7 28.6

기계장비 105 1.0 3.8 1.9 60.0 33.3

자동차 88 2.3 3.4 4.5 47.7 42.0

에너지 45 0.0 4.4 6.7 57.8 31.1

식료품 65 0.0 3.1 12.3 56.9 27.7

건설 94 1.1 3.2 6.4 47.9 41.5

운수/물류 134 0.0 2.9 10.7 35.0 51.4

정보통신 126 0.8 1.6 17.5 38.9 41.3

도소매 140 0.0 2.9 10.7 35.0 51.4

음식숙박 69 1.4 5.8 17.4 43.5 31.9

금융 135 0.0 3.7 12.6 54.8 28.9

연구개발 137 0.7 2.9 13.9 42.3 40.1

공공행정국방 113 0.9 3.5 13.3 44.2 38.1

교육 174 0.0 1.7 14.9 54.0 29.3

보건사회 170 0.0 0.0 14.7 51.8 33.5

매출액

규모별

100억원 미만 117 0.9 6.0 23.1 36.8 33.3

100~500억원 미만 590 0.3 2.4 13.2 44.9 39.2

500억원 이상 995 0.8 2.8 7.5 52.0 36.9

전문가 301 0.0 3.0 7.5 52.8 31.2

종사자

규모별

50~99명 626 0.3 2.1 19.0 38.7 39.9

100~299명 725 0.8 3.6 5.1 53.9 36.6

300명 이상 351 0.9 2.8 6.8 54.7 34.8

전문가 301 0.0 3.0 13.0 52.8 31.2

자료: 정순기 외(2023),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한국고용정보원.

건설현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의 입직 기피와 고령화는 만성적인 수급불

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건설기술이 저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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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대체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노동력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건

설업에서 스마트기술 활용도 확산은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1) 지능형 시공로봇

지능형 시공로봇의 활용은 정형적이고 전문성이 낮은 직무, 단순ㆍ반복적인 직무를 빠

르게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사례는 일부 숙련공의 직무를 대신하는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건축공사에 필요한 공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시공로봇은 생산성이 노동력

의 4배라고 소개한다. 4배의 생산성에 더해 균질적인 시공품질이 담보된다. 여러 대의 지

능형 시공로봇을 1인의 근로자가 동시에 조정할 수 있다고도 한다. 지능형 로봇은 근로시

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노사 갈등 등 노사관계에서 촉발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지능형 시공로봇은 노동을 대체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와 숙련공 구인난의 정도에 따라 도입 및 확산 시기가 매우 

앞당겨질 수 있다. 다만 전술한 것처럼 건설기업이 디지털 기술 투자에 소극적이고 수용

에 보수적인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지능형 로봇은 건

설기업이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인 지원이 시행되면 

급속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 5점 만점, N=2,003.

자료: 정순기 외(2023),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4-14] 향후 고용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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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건설기계

건설업에서 스마트기술 활용이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생산과 현장의 공간적 특수성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 생산활동은 각 단계별로 인력 또는 기계가 컨베이어벨트에 

의해 이동되는 제품을 가공하는 방식이다. 즉 공정별 고정된 공간에 사람이나 기계를 배

치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 생산활동은 근로자 또는 기계가 이동하며 공간에 구조물을 

만든다. 그리고 공사현장은 다양한 변수와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

반 조성을 위한 굴착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암반이나 연약지반이 나타날 수 

있다. 굴착 전까지는 지하공간 상태에 대해서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처럼 건설업 

은 생산단계별로 위험요소가 많다. 이런 측면에서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ICT 건설기계 활

용은 건설업 생산활동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스마트건설기계 제조사는 건설기계의 진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이 탑

승해서 조정하는 단계에서 원격 단계로 진행됐다. 여기서 원격은 건설기계에 탑승하지 않

고 인근에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단계는 MC/MG, 그리고 자동화, 스마트건설

기계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건설기계 단계는 현장의 완전무인화를 최종적

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단계별 발전은 노동수요를 축소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

고, 완전무인화가 달성된다면 노동수요는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3) OSC(공장제작)

유럽에서 모듈러 건축이 시작된 것은 100년 전이다. 영국과 폴란드가 가장 앞선 국가

들이다. 특히 영국은 1940년대부터 전쟁 복구를 위해서 OSC 기술인 모듈러를 적극적으

로 활용했다. 미국도 적극적으로 모듈러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호텔과 임대주택

을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32층 규모 임대주택인 Atlantic B2 등의 다양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호주는 44층과 60층 높이의 고층주택을 모듈러로 건축하

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의 65%를 모듈러로 건축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에 의한 진행이 특징

적이며, PPVC(Prefabricated Prefinished Volumetric Construction)를 중심으로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8) 일본 건축시장에서 모듈러 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12~15%로 

알려져 있으려, 최근에는 연간 12~15만 호가 모듈러 주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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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러 건축시장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글로벌 시장분석 기관인 마켓앤마겟

(Market and Market)은 2025년 전세계 모듈러 건설시장 규모를 약 1,088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30) 또한 세계 모듈러 건축시장 규모가 2029년에는 1,408억 달

러(약 201조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모듈러 건축시장도 2030년에는 2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에서 모듈러 건축이 시작된 해는 2003년이었으며, 신기초등학교(양천구 신정동 소

재)가 모듈러로 시공된 최초의 사례이다. LH는 천안 두정 모듈러주택, 서울 가양 행복주

택을 준공했고, 최근 세종 5-1 생활권(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L5블록에 국내 최대 규

모의 모듈러 주택을 추진중이다. 2023년 경기 용인 영덕지구에 13층 규모의 모듈러 주

택이 시공되었으며, 국내 최고층 모듈러 건축물이다. 정책당국도 공업화 인증 제도 시행 

등 안전과 성능이 담보되는 모듈러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등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31)32)

대한건축학회(2020)는 Off-Site Construction(OSC)을 건축물의 부지가 아닌 공장 등

의 장소에서 계획, 생산, 조립된 건축물 부재를 현장으로 운반하여 설치 및 시공하는 건

축방식으로 정의했다.33)

OSC는 2014년 이전 모듈러 빌딩 및 유닛 건축으로 정의되었다. 2015년 이후에는 개

념의 변화가 있었다. 모듈러 건축, OSC, 공업화 건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28) 국내 모듈러 건축 전문 업체는 모듈러 유형을 크게 4개로 구분하고 있다(모듈러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업체와의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Panel은 공장제작의 비중이 50%가량을 차지한다, Volumetric은 공

장제작 비중이 70% 이상이며, 가장 저렴하다. Hybrid는 Panel과 Volumetric을 혼합한 방식이다, 공장에
서 제작한 Panel에 Volumetric(모듈러)을 부착 또는 연결하는 방식이다. Complete Building은 공장에서 
완성된 형태의 주택을 제작하여 현장에 배치하는 방식이며, 현장에서의 시공 비중은 약 5% 수준에 불과하

다.

29) 국외 모듈러 건축 사례는 LH매거진, 「모듈러 공법으로 더 빠르게 친환경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단지(OSC 2
편)」에서 인용하였다.

30) 마켓앤마켓(Market and Market)은 2020년 글로벌 모듈러 시장 규모가 823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연평균 
5.75%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 2025년 1,088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31) 국토교통부는 ‘공업화 주택’을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부에서 정하는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모듈러 등 공업화 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으로 정의했다. 법령에서도 ‘공업화 주택’을 정의하고 있다. 주택법 

제3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 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2) 2025년 9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
급 확대계획이 포함됐다. 

33) 정서영(2022)은 OSC는 조립식 건축(Prefabricated Construction), 공업화 건축(Industrialized 

Construction), 모듈러 건축(Modular Construction), 패널화 건축(Panelized Construction), 
OSO(Off-Site Prefabrication), OSM(Off-Site Manufacturing), MMC(Modern Methods of 
Construction) 등의 유사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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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시공과 달리 설계 및 엔지니어링, 제조, 시공의 표준화ㆍ모듈화를 통해 반

복생산으로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고, 주52시간제와 건설근로자 고령화, 외국인근로자 증

가에 따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 및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공사기간 단축과 원가절감뿐만 아니라 모듈러 건축은 재해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현장에서 조립 및 시공하는 인력이 최소화되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소작업에 

참여하는 인력도 줄일 수 있다.

생산과정의 대부분이 제조공장에서 진행된다. 제조공장은 고소작업이 없고, 자동화된 

설비에 의해 생산과정이 이루어진다. 재해 발생 시 대부분 중대재해가 되는 떨어짐의 원

인이 되는 고소작업이 없다. 제조공장은 시공현장에 있는 개구부가 없는 것도 떨어짐 재

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다. 추락 재해와 함께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끼임 재해가 

발생할 여지도 크게 줄어든다. 공사현장처럼 좁은 틈에서의 작업이나 활동을 제약하는 공

간에서의 작업이 많지 않다.

건설근로자 고령화 및 공급 정체로 초래되고 있는 숙련공 부족, 입직자 정체로 인하여 

야기되는 수급 불균헝 심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관련 제도의 변화는 현재와 같

은 노동력에 의존하는 생산방식이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OSC 활용에 대

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34)

<표 4-8> OSC 기술의 장점

구분 주요 내용

고품질 공장 생산으로 양호한 품질관리 가능

안전성 확보 품질 향상 표준화 및 대량생산으로 공사기간 단축과 품질 향상 가능

생산성 향상
공장에서 대부분 공정이 진행되므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

자동화 및 디지털화 가능해 생산성 향상

친환경
건설폐기물 최소화 및 현장의 환경피해 최소(소음, 분진, 교통난)

탄소배출 저감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레고처럼 건물을 조립하면 탄소배출이 줄어든다?(OSC 1편), LH 매거진,

OSC는 현재의 생산방식에 비해 비용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다. 모듈화는 부재를 공장

34) 국내 모듈러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당 업체는 건설근로자 임금이 제조업 근
로자의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시기가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현장에서 시공보다 

공장제작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며, 모듈러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 2018년 모듈
러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업체의 담당자는 유럽에서도 모듈러 건축이 확대된 배경에
는 건설근로자 구인난과 임금 인상이라는 환경변화가 작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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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산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표준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화의 장점인 비용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35) 그럼

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의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생산기간

의 단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산기간 단축은 현장 시공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용과 현장 

관리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 자동화 된 제조공장은 노동력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안

전관리에 투자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산기간의 단축은 분양시기를 단

축시켜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OSC는 이윤 극대화를 추

구하는 건설사업주의 필요(Needs)에 부합한다. 

[그림 4-15] 모듈러 공법의 공사기간 단축 효과

현장 시공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기존 생산방식에서 발생하는 조업변동

성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공장에서 사전 제작되는 부재는 기후와 기온, 바람과 

강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른 생산기간 단축은 민간 주택공사 발주자의 편익 제

고가 가능하다.

현장에서의 시공을 대폭 감소시키게 되며, 이에 따라 관련 시공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

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자재가격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계속해서 상

승하고 있다. 건설사의 원가율이 90%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실정은 

모듈러 건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장 시공방식에 비해 공사기

간이 짧고 원가율이 낮은 모듈러 건축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36) 

35) 연구수행 중 면담한 복수의 모듈러 전문 업체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모듈러 건축이 비용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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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70% 이상 부재를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

다.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현장 시공보다 환경에 미치는 부담도 없다. 특히 현장 시공의 

비중을 낮출 수 있고, 투입되는 노동력을 대폭 줄일 수 있다.37)

3. 스마트건설기술 활용도 제고 필요성

최근 노동공급 감소와 노동시간 단축은 건설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성장회계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1인당 근로시간 단축은 성장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고용률 상승은 성장의 플러스(+) 요인이지만, 향후 기여도가 축소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공급 축소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1인당 근로시간 단축도 

투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노동생산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하락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노동 관련 변수들은 성장 기여도 낮아지고 

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디지털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표 4-9> 성장회계에 따른 요소별 성장기여도(연평균)

(단위: %, %p)

구분
GFC이전(A)

(2000-2007)

GFC이후(B)

(2014-2019)

팬데믹 

이후(C)

(2021-2023)

C-B C-A

1인당 GDP 4.28 2.40 2.79 +0.39 -1.49

기

여

도

생산가능인구 비중 0.12 -0.20 -0.55 -0.35 -0.67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 -1.20 -1.30 -0.07 +1.23 +1.13

고용률 0.86 0.93 2.45 +1.52 +1.60

노동생산성(근로시간 기준) 4.52 2.98 0.96 -2.02 -3.56

자료: 서영경(2024),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 한국은행.

1) 노동력 부족 대안

36) 현장 시공방식과 비교하면 모듈러 건축은 공사기간을 20~30% 단축할 수 있고, 공장제작으로 표준화가 가
능해서 균질한 품질의 부재 생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장시공에 비해 높은 물질의 구조물 공급이 가능

하다.

37) 모듈러 전문 업체와의 면담결과에 의하면 현장 시공에 투입되는 인력을 최고 90%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한
다. 대부분의 부재를 제조공장에서 제작 후 운반과정을 거쳐 조립하는 방식이어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제
조공장의 인력은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므로 노동력 투입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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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기 외(2023)의 연구에서 진행된 사업체조사 결과는 디지털 기술이 건설업 고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 기술혁신과 전환이 성공적으로 도입돼 활용되면 건설

업 고용 감소는 2028년 9.4%, 2035년에는 13.1%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여러 가

지 변수를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할 경우 고용 감소 규모는 2028년 6.5%, 

2035년에는 9.4%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디지털 기술 전환에 의한 건설업의 고용규모 

감소는 전체 산업의 평균에 비해 2028년은 높고, 2035년에는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도출됐다. 디지털 전환에 의해 노동의 대체현상이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일반적

인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10> 업종별 디지털 기술 전환과 모든 변수 고려 시 고용 규모 증감

(단위; %)

업종 응답 수

디지털 기술 혁신-전환이 

성공적으로 도입-활용된다고 

전제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측면 감안했을 때

2028년 2035년 2028년 2035년

전체 2,003 -8.5 -13.9 -6.4 -10.1

전기전자 86 -6.0 -7.5 -4.8 -6.8

정밀기기 49 -1.7 -3.6 -0.1 -1.6

섬유가죽 49 -10.2 -18.3 -6.3 -13.6

석유화학 94 -5.5 -9.8 -3.6 -8.1

비금속광물 53 -1.9 -6.6 -3.0 -7.5

금속제품 77 -14.3 -20.3 -10.6 -13.9

기계장비 105 -12.1 -18.2 -9.3 -11.4

자동차 88 -7.3 -10.5 -6.4 -8.8

에너지 45 -9.6 -18.3 -6.9 -11.4

식료품 65 -4.1 -10.4 -2.3 -6.6

건설 94 -9.4 -13.1 -6.5 -9.4

운수ㆍ물류 134 -14.2 -21.9 -9.3 -15.1

정보통신 126 -6.9 -14.5 -7.0 -10.1

도소매 140 -10.6 -18.2 -7.3 -12.5

음식숙박 69 -14.7 -20.9 -10.9 -16.8

금융 135 -6.4 -11.2 -4.1 -6.6

연구개발 137 -6.8 -13.1 -6.7 -11.6

공공행정국방 113 -3.9 -5.8 -4.4 -4.3

교육 174 -9.6 -13.3 -8.7 -11.1

보건사회 170 -8.7 -15.4 -4.4 -9.8

주: 건설업의 응답 수 83개는 100인~200인 업체 70개, 300인 이상 업체 13개임.

자료: 정순기 외(2023),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한국고용정보원.

건설산업을 대상으로 직종별 취업자를 전망한 연구도 유사하다. 건설 및 광업 단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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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와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등은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

는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의 감소가 곧바로 노동의존도 하락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2028년과 2035

년에 건설투자의 급격한 변화를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용감소는 건설업의 노동의

존도 하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생산성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노동

의존도 하락을 의미하는 고용의 감소는 자본으로의 대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건설

업에서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노동수요를 감소시키고, 이는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표 4-11> 건설산업 직종별 취업자 수 현황 및 전망(2028년, 2035년)

(단위: 명, %)

구분 잭엽코드 직업명
취업자수

(비중)

예상 취업자 수 증가율

2028년 2035년

1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325,111

(15.5)
-14.1 -22.4

2 783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281,103

(13.4)
-15.2 -20.8

3 782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257,409

(12.3)
-14.3 -22.8

4 312 경영 관련 사무원
181,252

(8.7)
-16.0 -25.1

5 762 전기공
156,599

(7.5)
-9.4 -15.2

6 313 회계 및 경리 사무원
112,958

(5.4)
-18.3 -31.3

7 87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104,354

(5.0)
-16.0 -25.4

8 231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02,509

(4.9)
-11.2 -15.0

9 792 배관공
95,298

(4.6)
-10.6 -16.3

10 753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64,425

(3.1)
-11.6 -17.6

주: 각 연도 결과는 조사시점인 2023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정순기 외(2023),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한국고용정보원.

2) 생산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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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은 하락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경호(2024)의 분

석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지난 20년 동안 노동생산성이 34% 하락했다. 제조업 및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노동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진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저하는 다양한 요인이 지적되고 있지만 낭비되는 시간이 다른 산

업에 비해 많은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낭비된 시간이란 생산활동을 위한 

준비시간 등 직접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낭비시간을 줄여야만 

노동생산성 개선이 가능하다.

자료: 진경호(2024), 건설산업 환경변화와 스마트건설 동향,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포럼 자료.

[그림 4-16]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추이

자료: 진경호(2024), 건설산업 환경변화와 스마트건설 동향,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포럼 자료.

[그림 4-17] 건설업의 생산성 저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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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저하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낭비되는 시간은 노동의존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기계화ㆍ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생산되는 공정에서는 낭비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낭비시간이란 노동력 활용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건설업에

서 자동화와 기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이는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한 가

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노동생산성 개선의 대안으로 스마트기술의 활용은 건설업 생산환경의 대ㆍ내외적 변화

에도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과거와 다른 기후와 기온, 강수형태에서 살고 있다. 폭염

과 높은 습도는 현장에서 노동력에 의존하는 생산방식을 어렵게 하고, 노동생산성을 저하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사병과 열사병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는 제도의 시행이 논의

되고 있다.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시행으로 건설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짧아졌고, 

현재는 주4.5일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논의의 진행속도에 따라 근로시간은 더 단축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이 건설현장에 미칠 여파는 다른 산업보다 직접적이고 심각

하게 나타날 수 있다. 건설업은 생산활동이 외부 공간에서 진행되므로 다른 산업에 비해

서 조업변동성이 크다. 건설업 생산현장의 특성은 현장 시공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개선하

기 어렵다.

이런 외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은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것이다. 노동력을 최소화하고 스마트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은 생산성 

개선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능형 시공로봇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무관하

게 일정하고 균질적인 시공품질이 담보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러 대의 시공로봇을 1

인이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ICT 건설기계는 BIM과 연계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원격지에서 무인으로 조정되는 ICT 건설

기계는 현장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디지털 혁신과 전환의 핵심적인 목적으로 업무의 생산성

과 효율성 향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건설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생산활동을 위

해서 노동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의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은 노동력 

활용으로 발생하는 낭비시간과 생산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건

설업의 노동생산성 개선의 가장 실효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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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 예방 및 감소

건설업은 재해 및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한 업종으로 인식돼 있다.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이다. 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한 시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건설업에서 재해가 많은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복합적인 요인 

중에는 건설업 생산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다. 생산활동 현장이 영구적인 장소가 

아닌 임시적인 공간이라는 점이다. 공간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업종이어서 고소작업과 지

하공간에서의 생산활동도 많다. 중대재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추락재해가 발생

할 위험이 크다.

재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관리자,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운

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생산현장은 완벽한 재해방지 시설을 갖추는 것이 

만만치 않다. 또한 안전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어도 방심과 부주의 등으로 재해가 발

생하는 사례도 많다.

재해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과 지하작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공하는 근로자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노동력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장제작(OSC) 방식은 현장에서 시공에 참여하는 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4) 건설업 인식 개선

건설현장은 위험하고, 더럽고, 힘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생산활동 장소와 공간을 이

동해야 하는 업종이다. 구직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업종이다. 이런 인식은 사실과 크게 다

르지 않다. 구직자들의 입직 기피는 노동력 수급불균형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노동의존적 생산구조와 현장에서 육체노동 중심의 시공방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입직하

는 근로자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은 건설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노동력을 유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위험하고 더러

운 현장, 힘든 육체노동을 해야 하는 업종이라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보다 입직

자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스마트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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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건설기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2022년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결과 건설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기업 비율이 

7.5%였다. 전 산업 평균 13.2%와 비교하면 57% 수준에 불과하다.38) 그만큼 건설업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데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노동력을 활용하

는 방식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디지털 기술 적용과 활용에 소극적인 건설업에서 스마트기술을 확산해야 할 필요성은 

전술한 바와 같다. 건설업에서 스마트기술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원방안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정순기 외(2023)의 연구에 의하면 건설업은 “디지털 투자 지원”에 대한 요구가 48.9%

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전 산업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전술한 2022년 기준 건

설기업의 디지털 기술 적용 비율이 7.5%로 전 산업 평균에 미달하는 상황으로도 설명된

다. 즉 수주산업으로서 치열한 입찰가격경쟁에서 생존해야 하는 건설기업은 영업이익 부

진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디지털 기술 적용은 기존 공법 및 생산활

동 방식의 변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건설기업은 영업이

익의 일부를 사내유보를 통해 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전술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결과 최근 건설기업의 성장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의 부진을 통

해서도 확인된다.

건설업에 디지털 전환ㆍ혁신이 확산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원사항으로 2순위 응답 비

중은 “디지털 혁신에 대한 컨설팅/가이드라인 제공”과 “기존 인력 교육훈련비 지원”으로 

동일하게 34.0%의 비중이었다. 컨설팅과 가이드라인 제공은 전 산업 평균보다 낮은 응답 

비중이었으나, 기존 인력 훈련비 지원은 전 산업에 비해 응답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결

과는 디지털 전환ㆍ혁신으로 나타날 변화에 대한 불안감 또는 대응방안이 미비하다는 것

을 말한다. 후술하는 안군원ㆍ구자현(2024)은 디지털 기술이 고숙련자 생산성을 저하시

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와 상반되는 OECD(2019)의 견

해도 제시되고 있다. 즉 디지털 기술은 한국에서 과거 중숙련자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

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어떤 주장이든 건설업에서 스마트건설기술로 불리는 디지털 

38) 2022년 통계청의 기업활동 조사 중 산업중분류별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및 활용 결과에 의하면 4차 산업

혁명 기업 비율이 전 산업 평균 13.2%, 정보통신업 43.6%, 금융보험업 25.2% 등이었다. 건설기업 비율은 

7.5%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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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은 현재 근로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어야만 기존 근로자도 스마트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표 4-12> 디지털 전환ㆍ혁신 관련 필요한 지원사항(1)

(단위: %)

구분 응답수

디지털 

투자지

원

관련 

규제의 

개선 및 

제도적 

보완

디지털 

혁신에 

대한 

컨설팅/

가이드

라인 

제공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기존 

인력 

교육훈련

비 지원

세제혜

택을 

통한 

간접지

원

전체 2,003 48.5 12.1 36.1 25.2 30.2 12.8

업종별

전기전자 86 52.3 8.1 27.9 17.4 27.9 22.1

정밀기기 49 44.9 6.1 38.8 14.3 30.6 16.3

섬유가죽 49 63.3 10.2 26.5 12.2 40.8 18.4

석유화학 94 47.9 9.6 38.3 14.9 35.1 9.6

비금속광물 53 43.4 13.2 41.5 18.9 37.7 18.9

금속제품 77 58.4 6.5 35.1 19.5 27.3 19.5

기계장비 105 52.4 9.5 32.4 26.7 24.8 6.7

자동차 88 52.3 6.8 40.9 28.4 14.8 11.4

에너지 45 40.0 8.9 42.2 17.8 42.2 15.6

식료품 65 61.5 12.3 27.7 21.5 23.1 24.6

건설 94 48.9 9.6 34.0 27.7 34.0 19.1

운수/물류 134 50.0 9.7 30.6 29.9 27.6 25.4

정보통신 126 51.6 17.5 25.4 25.4 23.8 7.1

도소매 140 47.9 15.7 35.0 27.1 27.1 12.9

음식숙박 69 42.0 8.7 39.1 30.4 44.9 15.9

금융 135 36.3 32.6 43.0 20.0 28.9 4.4

연구개발 137 46.0 6.6 37.2 28.5 37.2 10.2

공공행정국방 113 46.0 12.4 36.3 38.9 31.0 8.8

교육 174 43.1 7.5 47.1 25.9 29.9 7.5

보건사회 170 52.4 15.9 36.5 30.0 31.8 7.6

매출액

규모별

100억원 미만 117 43.6 4.3 36.8 35.9 39.3 5.1

100~500억원 미만 590 49.5 8.3 35.8 30.8 33.7 13.4

500억원 이상 995 52.0 14.8 35.1 21.2 26.6 13.8

전문가 301 37.2 14.0 39.9 23.3 31.6 11.3

종사자

규모별

50~99명 626 44.6 6.9 39.8 31.2 38.2 11.5

100~299명 725 53.7 11.6 33.7 24.1 29.4 13.4

300명 이상 351 54.7 21.1 31.3 18.5 16.5 15.1

전문가 301 37.2 14.0 39.9 23.3 31.6 11.3

자료: 정순기 외(2023),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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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디지털 전환ㆍ혁신 관련 필요한 지원사항(2)

(단위: %)

구분 응답수

최신 

국내외 

동향 등 

정보제공

국내 

교육제도

개선 

등으로 

우수인력 

배출

R&D투자 

지원

정부/공공

기관의 

기술개발 

및 공개

기타

전체 2,003 3.5 13.1 12.6 5.2 0.5

업종별

전기전자 86 2.3 16.3 18.6 5.8 1.2

정밀기기 49 2.0 14.3 28.6 4.1 0.0

섬유가죽 49 2.0 12.2 12.2 2.0 0.0

석유화학 94 8.5 16.0 14.9 5.3 0.0

비금속광물 53 0.0 11.3 9.4 5.7 0.0

금속제품 77 3.9 11.7 14.3 3.9 0.0

기계장비 105 7.6 11.4 22.9 5.7 0.0

자동차 88 10.2 10.2 20.5 4.5 0.0

에너지 45 0.0 24.4 4.4 4.4 0.0

식료품 65 6.2 7.7 10.8 4.6 0.0

건설 94 2.1 10.6 8.5 5.3 0.0

운수/물류 134 2.2 9.0 9.0 6.0 0.7

정보통신 126 4.0 12.7 19.0 12.7 0.8

도소매 140 5.0 15.7 8.6 5.0 0.0

음식숙박 69 1.4 5.8 10.1 1.4 0.0

금융 135 4.4 17.0 8.9 3.7 0.7

연구개발 137 5.1 12.4 10.9 5.8 0.0

공공행정국방 113 0.0 10.6 8.8 0.9 6.2

교육 174 1.7 19.5 13.2 4.6 0.0

보건사회 170 0.6 11.2 7.1 7.1 0.0

매출액

규모별

100억원 미만 117 2.6 12.0 14.5 4.3 1.7

100~500억원 미만 590 1.7 11.7 9.8 4.7 0.5

500억원 이상 995 5.8 12.9 11.6 6.0 0.3

전문가 301 0.0 17.3 20.6 4.0 1.0

종사자

규모별

50~99명 626 1.3 13.4 8.3 4.8 0.2

100~299명 725 5.0 12.4 11.3 5.0 0.6

300명 이상 351 7.7 10.5 16.0 7.7 0.9

전문가 301 0.0 17.3 20.6 4.0 1.0

자료: 정순기 외(2023),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한국고용정보원.

디지털 전환ㆍ혁신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중 “세제혜택을 통한 간접 지원”에 대해 전 

산업은 12.8%가 필요한 지원사항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건설업은 19.1%로 전 산업 

평균과 6.3%p 격차를 보였다. 이는 <표 4-12>와 <표 4-13>에서 제안하고 있는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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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항목 중 전 산업과 건설업 간 가장 큰 격차이다. 그만큼 건설업은 세제혜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다.

건설업에서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서 세제혜택에 요구가 크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

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은 i-Construction 확산을 위해서 중소건설사의 ICT 건설기

계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를 운영했다. 또한 ICT 건설기계 보유 건설기업에게 세

제혜택과 가속상각을 허용했다. 이러한 제도운영을 통해서 일본은 ICT 건설기계 분야에

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사례는 국내에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건설

기업이 세제혜택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높다는 것은 관련 제도운영이 디지

털 기술 활용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5.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에 따른 내국인력 활용방안

1) 기존 건설근로자 활용방안

안군원ㆍ구자현(2024)에 의하면 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 현재 노동력 절감이 가능한지

에 관심이 높다고 한다. 기업은 저부가가치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력은 기술혁

신을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술혁신은 

기존 생산장비에 적응된 고숙련 근로자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신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의 생산성이 높은 사례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고숙련자가 노동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39) 현재

까지는 인건비가 더 저렴해서 자동화 기술과 로봇, AI 활용과 유지 및 보수비용이 걸림돌

이 되고 있지만, 저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들은 대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OECD(2019)에 의하면 디지털화와 자동화로 인하여 한국은 전 산업에서 2006년부터 

39) 선행연구의 연구자들이 연구수행 과정에서 제조업체 인사담당자와 면담조사 결과이며, 연구자들이 보고서

에 기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다 고숙련자들이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동화가 되면서 컴퓨

터 활용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점점 새로운 기술 트렌드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의 기술이 있고 숙련이 되셨던 분들은 컴퓨터 하고는 친숙하지 않다 보니까 완전히 도태되는 현상이 나타났

죠. 결과적으로 예전에는 숙련공들이 대우를 많이 받았다가 지금은 오히려 오래 계셨던 분들이 생산성 저하

에 대해서 젊은 층한테 소외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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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중숙련 일자리는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숙련자와 저숙련 근로

자의 일자리는 각각 3.9%와 2.4% 증가했다.

건설업에서 스마트기술의 활용은 어떤 형태로든 현재 건설근로자에게 영향이 파급될 

수밖에 없다. 스마트건설기술, 특히 지능형 시공로봇이 확산되면 육체에 체화된 숙련을 

통해서 생산성을 제공하는 숙련공의 생산활동 참여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로봇이 하

기 어려운 부분의 시공을 담당해야 할 수 있다. 또는 지능형 시공로봇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확인과 보완을 하는 작업을 하는 형태로 직무가 변화할 수 있다. 직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이 공급되어야 한다.

공장제작(OSC)의 확산은 현장 시공중심의 현재 방식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50% 이상의 생산활동이 공장에서 제작된 후 현장에서 시공 및 

조립이 크게 축소된다. 관련 직무 종사자의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장에서 

수행하는 시공방식의 직무와는 전혀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건설근로자로 계속 종사

하기 위해서는 직무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ICT가 장착된 건설기계의 확산은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본에서는 가지마건설이 시공하는 나루세댐 공사의 일부 

토공사를 무인화로 시공한 사례가 있다.40) 공사현장이 아닌 원격지 사무실에서 무인으로 

작동하는 건설기계의 활용은 조종사의 수요를 급격하게 감소시키게 된다. 이는 조종사의 

역량과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스마트기술의 사례와 차이가 있다. ICT 

건설기계 확산은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의 이직 및 전직을 지원하는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된다.

2) 유휴인력 활용방안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37,628천명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추세는 인구감소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될 것

40) 일본의 나루세댐 공사는 2018년 9월 기공식이 거행되었으며, 2020년 10월 Kajima DX labo를 개설하여 

원격무인시공을 홍보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는 자동 덤프트럭의 주행테스트도 이루어졌다. 원격무인 건

설기계는 나루세댐 공사현장에서 400Km 떨어져 있는 가나가와현의 Kajima Seisho Test and Practice 

Field에서 3명의 조종사에 의해 원격 조정되었다. 조종사가 탑승해서 운영한 장비와 비교해서 연료를 40% 

이상 절감했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도 크게 줄였다. 가나가와현은 일본에서도 강설량이 가장 많은 지역

들 가운데 하나여서 연중 7개월만 생산활동이 가능하지만, 무인자동화를 통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

다고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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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망된다.

2019년 정점을 기록한 생산가능인구의 구성은 15세에서 24세 6,125천명, 25세에서 

49세 19,281천명, 60세에서 64세까지 12,221천명이었다. 15세에서 24세까지 인구는 

1990년 8,784천명이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정점을 기록했지만, 15세에서 24세

까지 인구는 1990년과 비교하면 69.7% 수준이다. 2019년 50세에서 64세까지 인구는 

12,221천명이었다. 지속적인 증가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에는 12,816

천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주: 2023년 12월 공표된 장래인구추계 기준이며, 중위추계 기준.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 4-19] 생산가능인구 추이

반면 한국고용정보원은 2022년부터 2032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생산가능인구41)가 

연평균 0.2%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예측은 65세 이상이 되는 베이비붐 세

대42)가 노동시장에서 완전하게 은퇴하지 않고 잔류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다.43)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동력 확보에 한계

41) 공식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15세 이상의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한다. 생산가능인구에는 취

업자와 실업자, 주부, 학생, 구직 단념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군인과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은 제외된다.

42) 한국전쟁 이후인 1954년부터 1964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1차 베이비붐 세대, 1965년부터 1974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한다.

43) 한국고용정보원(2024),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2-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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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성과 베이비붐 시기 출생한 고령자 활용은 노동공급 유지에 도

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은 청년층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시공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 선별 활용이 필요하다.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은 생산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건설업 입직을 기피

했던 청년층, 입직에 어려움이 있었던 여성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4-14>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결과(15세 이상)

(단위: 천명, %, %p)

구분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2022년 45,260 28,922 63.9 28,089 62.1 2.9

2027년 45,824 29,485 64.3 28,789 92.8 2.4

2032년 46,329 29,238 63.1 28,398 61.3 2.9

증감(22-32) 1,069 316 -0.8 309 -0.8 0.0

주: 2022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2027년과 2032년은 한국고용정보원 전망치.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24),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2-2032.

<표 4-15> 산업ㆍ직종별 노동시장 인력수급 현황과 원인

산업 총고용 고숙련 중숙련 저숙련 주요 요인

제조업, 

건설업
중 감소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중/저숙련: 고령층의 은퇴와 청년층의 육체

노동 기피

고숙련: 청년층 전문직 희망

도소매업 강 감소
수요--

공급-

온라인, 비대면 판매전환으로 수요 감소 > 

저학력 청년층 공급 감소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중 감소

수요-

공급--
중장년 은퇴 > 저학력 청년층 공급

교육업 감소
수요--

공급-

학령인구 감소로 수요 감소 > 청년 교사 선

호도 하락으로 공급 감소

정보통신업 강 증가
수요+

공급++

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 < 청년층 개발직종 

선호 증가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증가

수요+

공급++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라이선스 시장과 

일반전문서비스 시장으로 구분 가능

청년층의 진문직 선호 증가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요+++

공급-

고령여성중심의 돌봄서비스공급이 은퇴, 유

휴로 공급 감소

인구고령화로 수요 계속 증가

주: 직종 구분은 고숙련(관리직, 전문직), 중숙련(사무직, 기능직, 기계장치조작조립), 저숙련(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으로 

구분됨.

자료: 민순홍 외(2024),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미스매치 전망과 산업인력정책 대응 방안,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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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의하면 최근 여성 근로자의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술한 것

처럼 여성 근로자들은 구직에서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비중이 남성 근로자에 높다. 

또한 특정한 직무를 중심으로 취업이 확대되고 있다. 근력이 필요한 직종, 팀단위 작업의 

비중이 높은 직종에는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건설현장의 생산방식이 

남성 근로자, 팀단위 작업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직종의 작업팀에 합류하는데 여

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다.

일반적인 여성 근로자에게 근력 위주의 시공에서 남성 근로자보다 높은 생산성을 기대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으로 생산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근력에 기초

한 역량이 아닌 시공로봇 조정 또는 로봇과 협업하는 일은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 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스마트건설기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여성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여성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직과정에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확충돼야 한다. 스마트기술이 제공하는 장점은 숙련도와 무관하게 

균질적인 시공품질이 담보된다는 점이다. 이는 비대면 구인ㆍ구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

는 생산성에 대한 정보격차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따라서 온라인 구인ㆍ구직 플랫폼 기반

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현재 유휴노동력으로 치부되고 있는 여성 근로자를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고령자

저출산 지속과 평균수명의 연장은 인구구조를 변화시키고 있고, 생산가능인구 계속해

서 감소하고 있다. 개별 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기대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령자의 효과적인 활용은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근로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은 건설현장의 생산 패러다임을 바꿔서 고령자가 생

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소라 외(2025)는 고령 근로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디지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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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접목되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령자에 대해서 디지

털 전환을 소홀히 하면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

했다.

건설근로자의 숙련은 현장에서 시공경험의 축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

장의 근거로는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양성훈련과 기능향상훈련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들수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특정한 공정의 시공은 대부분 작업팀을 생산단위로 

한다는 점이다. 작업팀의 생산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OJT(On-Job Training) 형태

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실정은 훈련기관을 이수한 근로자가 구직 

및 작업팀에 합류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건설근로자의 숙련도 향상은 현장경력과 비례한

다. 즉 자신의 직종에서 충분한 경력을 축적한 근로자는 대부분 고령자이다. 이러한 주장

은 건설근로자의 입직 평균 연령대가 40대를 상회하고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40대가 넘어서 건설근로자로 입직 후 계속 종사하고 있는 경우 충분한 

경력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숙련자의 대다수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

숙련자는 정형적이지 않은 문제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근로자이다. 시공

과정에서 선행공정과 후행공정의 중첩부분, 선행공정에서 미흡하게 마무리된 작업, 비정

형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이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지능형 시공로

봇의 장점을 접목할 수 있을 때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령자라도 숙

련공을 선별하여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3) 청년

건설근로자에 대한 인식은 3D 직종이지만, 일급 수준은 높다는 인식이 가장 일반적이

다. 건설업 입직을 통해서 단기간 필요한 자본을 축적해서 자신이 희망하는 일 또는 사업

을 영위하고 싶은 청년들이 건설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있다.

가족 또는 친지 등의 지인 소개로 건설근로자로 입직한 청년들도 있다. 이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승계하기 위한 목적, 자신의 비전으로 자발적으로 건설근로자 입직을 

선택한 경우도 있다.

이들이 건설업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생산환경 변화가 시도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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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3D 직종이라는 인식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설근로자로 장기간 종사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된다. 디지털 전환의 확산을 위해 건설업체들이 정책적인 지원 필요

에 대한 인식이 다른 업종의 기업보다 높은 원인이기도 하다. 건설업에 디지털 기술이 확

산돼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청년층이 노동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다.

3) 기타

(1) 다른 산업으로부터의 전직자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은 육체에 체화된 숙련, 암묵지(tacit knowledge)로 전달되는 숙

련이 일반화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스마트건설기술의 장점은 직접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의 경력과 무관하게 균질적인 품질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건설근로자 입직은 진입장벽이 없다. 하지만 육체노동에 대한 기피와 두려움은 

입직을 기피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건설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육체노동

에 의존하는 생산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은 건설업도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유사하게 직접적인 육체노동, 

근력 위주의 생산활동이라는 현재의 패러다임과 전혀 다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입직을 주저했던 타 산업 근로자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

건설현장은 많은 위험요소가 있고, 다수의 근로자와 협업을 해야하는 생산환경이다. 이

에 따라 장애인이 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장에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설비와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개별 공정별로 단기간 현장이 

운영되는 생산구조를 감안하면 관련 시설과 설비를 갖추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다. 설치

된다 하더라도 장애의 유형에 따라 장애인이 단독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도 많다. 장애인이 공사현장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구축돼도 실

제로 노무를 제공하는데는 더 많은 요소를 필요로 한다. 즉 공사현장까지의 이동을 지원

하거나 보조하는 추가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공사현장 내에서의 이동도 장애물과 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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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통로, 장애인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보조기구의 이동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공사현장에서의 생산활동 참여는 예상치 못한 가변적인 요소가 

많다. 이에 대한 대처도 장애인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장애인의 취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관련 법령에서

도 의무고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과 근로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

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건설업체에 대해서 3.1%의 의무고용률을 

부과하고 있다. 건설기업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모색해 활용

하고 있다.44) 그러나 장애인 스스로도 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

는 상황이다.45)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용은 건설현장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근력에 기

초한 육체노동과 현장중심의 시공이 아닌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공을 

수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건설생산 패러다임 전환은 현실화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일본의 나루세댐 공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산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재해위험 

요소가 없고 이동을 제약하는 장애물이 없는 사무공간에서 원격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하

여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 장애인도 충분히 건설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환경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환경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해야 하는 건설기업에게 고

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6.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에 따른 외국인력 활용방안

1) 숙련공 및 저숙련공 활용방안

스마트건설기술이 활용되고 확산됨에 따라 노동력을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력의 숙련도에 따라 대체의 시기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숙련공이 

수행하는 일은 단순반복적인 작업이 많다. 이런 유형의 직무는 스마트기술 활용 초기부터 

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건설업에서 저숙련공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된 인

44) 장애인 운동선수를 고용하여 체육활동 및 대회참가를 지원하는 업체,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는 업

체,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 등이다.

45) 이는 전국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시설의 프로그램 중 건설직종과 관련된 것이 매

우 부족하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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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다. 고용허가제는 일반고용허가제(E-9)와 특례고용허가제(H-2)로 구분된다. 일반고

용허가제는 한국과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17개 국가들 중 건설업은 소수

업종 특화국가 10개국으로부터 외국인력을 유입할 수 있다. 10개 국가들 가운데 태국, 

캄보디아 등의 5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저숙련 외국인력이 유입되고 있다. 

특례고용허가제(H-2)는 외국국적 동포이며, 러시아와 중국 국적의 동포들이 대상이다. 

특례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국적 동포는 한국어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많아서 현

장에서 선호도가 높다. 의사소통은 현장에서 일하고 생산성을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

소이기 때문이다. 최근 외국국적 동포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유입할 수 있는 

인력의 규모가 축소되었다. 또한 외국국적 동포들 중 상당수는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을 전환했다.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은 전문건설업종 중 토공사업종(현재 업종명은 지반조성ㆍ포

장공사업종)에 대다수가 고용돼 있다. 토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의 성격상 건설기계의 

활용도가 높고, 숙련도에 대한 요구는 높지 않다. 토공사업종이 수행하는 공사의 특성이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유입 및 활용의 취지와 잘 조화된다.

스마트건설기술 중 ICT장착 건설기계 활용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ICT장착 건설기계는 기존 건설기계에 

비해 보조하는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은 한국어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제

한적이다. 따라서 향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유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

인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업에서 외국인 숙련공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정

활동(E-7) 체류자격 중 숙련기능인력(E-7-4)을 활용할 수 있으나, 점수제로 운영되는 체

류자격 전환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외국인력이 부족하다. 이로 인하여 해당 체류자격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지 않다. 이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해서 건설업에 고용(E-9-2)되는 외국

인력의 숫자가 적고,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위한 4년의 합법적인 체류요건, 소득

요건과 한국어능력(TOPIK)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교육 이수를 충족한 건설업 종사 외

국인력이 적기 때문이다.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도 건설

업에 취업할 수 있고, 기능이 필요한 직무에 종사할 수 있다. 재외동포(F-4)는 기능인 수

반되는 직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다른 체류자격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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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상황이다. 취업활동의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 보유자들은 건설

업에 취업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취업활동에 있어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는 이들에게도 건설업은 3D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은 단순반복 직무를 수행하는 저숙련공에 대한 수요는 줄이지만, 

숙련공에 대한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으로 충족되지 않는 공급부족에 대

해서는 외국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다.

어업도 인력불일치가 큰 업종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원취업(E-10) 체

류자격이 허용돼 있다. 20톤 이상 선박에 승선하여 어업을 하는 선주가 필요로 하는 외국

인력을 특정한 국가를 중심으로 선발 및 훈련과정을 거쳐 입국시키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건설업도 유사한 제도가 허용돼야 한다. 건설업종별 필요한 직무와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외국인력을 선발하고 입국시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다. 

이 과정에서 6만 개에 육박하는 개별 전문건설업체가 선발부터 입국과정, 입국 후 취업활

동에 관련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들을 대표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활

용하여 선발절차와 입국과정, 체류 및 취업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접근이 가장 현실

적이다. 이런 대안이 허용돼야 건설업종별 필요 외국인력을 효과적으로 선발해서 활용할 

수 있다.

2) 외국인력 선별 강화

스마트건설기술이 건설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건설생산 패러다임 전환은 내국인 유

휴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스마트건설기술과 내국인력 및 

외국인력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

용자의 필요(needs)가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별할 수 있는 검증수단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의 활용도는 숙련도보다 한국어능력과 

한국문화, 한국의 생활 규범이 충분히 학습된 외국인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

력에 체화된 숙련보다 건설현장의 변화된 생산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생산활동 이외의 시

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과 문화, 생활 규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학습할 수 있는 훈련과정 운영과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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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제언

제5장

1. 결론

노동은 가장 본원적인 생산요소이다. 생산요소의 활용은 개별 산업 및 업종별로 상이하

다. 개별 산업 및 업종의 생산방식 및 관련 산업의 시장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건설업의 산출물은 부동성과 개별성이 강하고, 이는 기계화와 자동화의 진전을 더디게 하

는 요소이다. 당연히 노동의존적인 생산요소 활용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되었다.

노동 의존도가 높은 생산요소 활용은 인구증가와 노동력이 풍부한 시기에는 문제로 인

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고, 노동 활

용도가 높은 산업 및 업종은 지속되는 노동력의 수급불균형에 직면해 있다. 이는 노동의

존적인 산업 및 업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전환(DX)으로 일컬어지는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모든 산업과 업종이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의 

수용 성공여부는 관련 산업과 업종의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노동수요 하락과 일자리 감소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2022년 맥킨지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4억 개의 일자리가 자동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화와 AI의 발전으로 기존 생산직과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무직 일자리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는 직무 대체와 직무 재배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직무 재배치 수준을 넘으면 노동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반면 직

무 재배치 수준이 자동화를 능가하면 노동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46) 기존 근로자의 직무

전환 훈련을 설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

의 적극적인 활용도 최종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의 

46) Autor(2002)의 주장을 정순기 외(2023)에서 재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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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 되는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 전환과 일자

리를 연계한 연구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노동의존적인 생산방식이 정착돼 있는 건

설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정순기 외(2023)는 디지털 기술 중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며, 계속해서 활용도가 높

아지고 있는 AI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은 명백하다고 평가하면서 어떤 직무에 어

떻게 영향이 파급될 것인지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연구결과로 제시했다.

AI는 생성형 AI가 등장해 활용도를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디지털 기술

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업도 AI 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국내 건설업은 시공능력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시공과 관련된 디지털 기수 활용, 즉 스마트건설기술

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특히 지능형 시공로봇, ICT 건설기계, 공장제작(OSC) 등은 다른 

스마트기술에 비해 건설업 시공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능형 시공로봇, ICT 건설기계, 공장제작(OSC) 등이 시공에 참여하는 건

설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은 건설업의 

생산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판단했다.

생산 패러다임 전환은 기존과 다른 접근이며, 현장에서 진행되는 시공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활동에 변화가 초래된다. 무인 건설기계를 원격지에서 조정하는 방식의 시공, 노동력

이 아닌 지능형 시공로봇이 현장에서의 시공을 담당하는 변화, 그리고 현장의 노동력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공장제작 방식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

해 있다. 공사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노무비 상승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입직 기

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노동력마저도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스

마트건설기술 확산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으로 건설업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건설업

은 투자와 고용이 동조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용은 노동을 

대체하는 영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했다. 스마트기술 활용은 육체에 체화된 

숙련도와 무관하게 균질적인 시공품질이 담보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현장에서 시공경험의 축적에 기초해서 향상되는 숙련도의 중요성이 크게 낮아질 것

으로 예상된다. 다만 숙련공의 경험에 기반하는 복합적인 결정과 선후행 공정 중첩의 문

제 등으로 숙련공의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환경은 노동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는 변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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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 내국인 건설근로자와 외국인력, 그리고 내국인 중 유휴인력으로 생각됐던 여

성과 고령자, 장애인을 건설근로자로 유입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건설근로자, 유휴인력으로 인식됐던 여성근로자, 그리고 고령자와 

청년층을 구분하여 검토했다.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숙련공과 저숙련자를 구분해서 검토

했다.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는 내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스마트기술과 연계하여 생산성을 제

고할 수 있는 직무전환 훈련이 필요하다. 지능형 시공로봇이나 ICT 장착 건설기계와 협

업하거나 활용하면서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

할 수 있어야 한다.

내국인 중 여성은 남성에 비해 건설현장 취업에 진입장벽이 있다. 이는 건설근로자공제

회의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취업을 위해 인맥에 의존하는 비중이 남성 근로자에 비해 높

다.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온

라인 플랫폼의 단점으로 제기될 수 생산성 정보격차는 스마트건설기술 환경에서는 중요

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수는 아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균질적인 시공품질이 담보되기 때

문이다.

고령의 근로자는 선별과정을 거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근로자의 숙

련도 향상은 시공경험의 축적이며, 입직 평균연령대가 40대 중후반이다. 입직 후 지속적

으로 일자리를 확보하고 시공경험이 축적된 고령자는 대부분 숙련공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여부와 건강상태 등을 확인 후 활용하여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숙련공의 경험과 스마트기술의 접목은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년층은 생산패러다임 전환으로 유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인력이다. 3D 직종이 

아니라는 인식개선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부

각되면 청년층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국인력은 저숙련 노동력을 활용하는 고용허가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사용자의 필

요(needs)와 요구가 반영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기술 활

용이 확산되는 환경에서는 한국어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한국의 생활 규범

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돼 선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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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한국고용정보원은 2022년부터 2032년까지의 산업별 인력수급을 전망하면서 노동공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의 확산에 따라 청년층이 경제활동을 활발

히 할 수 있는 맞춤형 고용서비스 필요성도 언급했다.

 생산활동에서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인데, 노동공급 부족이 장기화되고 있

어서 이런 의견은 건설업에서 더욱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이 추진

되어야 한다.

1)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지원정책 

통계청의 2022년 조사결과 건설업은 디지털 기술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2023년 

정순기 외의 연구는 디지털 전환ㆍ혁신의 지원수단으로 세제헤택을 선택한 건설기업의 

비중이 전 산업 평균과 격차가 가장 컸다.

일본이 ICT장착 건설기계와 활용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구축하게 된 데는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보고서에서 논의의 대상인 지능형 시공로봇, ICT장착 건설기계, 공장제작(OSC) 등

의 스마트건설기술이 활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초기 환경을 구축하는 역할이 필요하

다. 개별 건설기업 독자적으로 초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위험이 크고, 최근 건설경기 

침체의 여파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책당국이 세제혜택 수단으로 법인세를 

대상으로 손비인정 범위 확대 및 가속상각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및 구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직무전환 훈련

현재 건설근로자와 종사하는 근로자도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이라는 생산패러다임 전환

에 적응할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고용 유지될 수 있다. 직무전환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

램이 설계돼 공급되어야 한다.



112 스마트 건설업 확대에 따른 노동력 활용방안

이와 함께 경험적으로 축적된 숙련도와 현장경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스마트기술

과의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 지능형 시공로봇이 다양하게 

개발돼 실제 시공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시공과정에서는 로봇만으로는 해

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스마트건설기술 확산 환경에서도 

숙련자의 활용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련 역량을 훈련

으로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3) 여성과 청년층 근로자 유입 촉진방안

여성의 입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원격지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해서 시공에 참여하는 것도 구인정보에 효

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효과적이다. 

청년층은 모든 생산활동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방식이 바뀌면 입직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환경과 유사한 깨끗하고 위험하지 않은 환경에서 생산활동 참

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과 청년층 유입은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에 비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요

소가 많다. 내국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으로서도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용도 제

고가 필요하다.

4) 외국인력 정책 개편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으로 내국인력의 활용도 제고만으로 건설업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력은 단순반복 직무를 수행하는 저숙련 인력을 축소 또

는 폐지하고 선발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별과정

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과 한국문화 이해도, 한국에서의 생활 규범과 건설현

장에서의 수칙 등을 철저히 훈련 후 검증하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주체의 선정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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